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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의 조절효과에 따른 

상호작용활동의 한계*

김영희**·김성희***

논문요약

본 연구는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바탕이 되는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
에 따른 상호작용활동의 한계를 조사하여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영유아 중심의 
보육정책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239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 수준은 
높지 않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정반응 방식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반응은 
높았지만 문제보다 감정에 관심을 보이는 반응은 낮았고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
는 반응 수준은 높지 않았다. 둘째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은 정서지능이 높을수
록, 감정반응이 바람직할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지능에 따른 
조절효과가 유의하여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감정반응이 많아지면 
긍정적인 상호작용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증
진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을 향상시키는 자질 향상 교육
과 소진감을 감소시키는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스웨덴의 보육정책처
럼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여 모성과 부모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주제어: 보육교사, 감정반응, 정서지능,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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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여성의 취업증가와 양육을 지원할 인적자원의 부족, 영아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적 욕구의 증가,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영유아 양육이 부모에게서 보육

교사로 대체되고 있다. 보육시설은 2008년 33,499개에서 2018년 39,171개로 

증가하였고, 보육교직원 수는 2008년 175,729명에서 2018년 333,420명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2018년 

영유아추계인구의 약 55%에 달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보육시설의 종류는 영아전담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등으로 다양해져서(보건복지부 2018), 부모는 

영유아를 더 오랜 시간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취업모 뿐 아니라 비취업

모도 보육시설 이용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영유아를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맡긴 취

업모는 2017년에 51.5%였고, 비취업모도 34.1%였다(통계청 2017). 최근에는 

저출산 대책으로 양육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더 많은 영유아

가 더 많은 시간을 보육교사와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는 것에 대해 비덜프(Biddulph 2007)는 

영유아기는 두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이때 애착형성에 문제가 생기면 

전두엽 미발달로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보육시설에서 

자랄 경우 욕구불만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3세까지는 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인스워스 외(Ainsworth 

et al. 1978)도 3세까지는 애착이 발달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양육자와 안정적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건강한 발달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았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한 시의 경우 

영유아 10명 중 2∼3명 정도가 정신건강 상에 문제를 갖고 있었다(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2012). 이에 대해 전문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지나치게 

일찍 집단생활에 노출되는 것을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레이디경향 13/05). 비덜프

(Biddulph 2007)에 따르면 증가하는 아동·청소년의 약물문제, 우울증 등의 정신

건강의 문제는 보육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률과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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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반응, 또래와의 경쟁 등 열악한 보육환경이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방해한다

는 것이다. 영유아에게는 무엇보다 사랑으로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모성이 필요하

지만 기혼여성의 취업과 교육열 등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돌봄으로 대체되고 있어 

교사의 자질이 중요해지고 있다. 

영유아가 건강하게 뇌를 발달시키려면 애착이 필요하다고 비덜프(Biddulph 

2007)는 강조한다. 최성애 외(2012)도 영유아는 생후 초기에는 감정이 미분화 

상태이지만 어머니와의 감정교류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감정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육교사와 지내는 시간이 많은 영유아에게는 어

머니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감정반응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에는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칭

형 네 가지가 있다(최성애 외 2012; Gottamn et al. 2007).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정조절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발달시키려면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감정코칭형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모는 감정을 축소하고 관심

을 전환시키는 축소전환형, 감정을 바꾸거나 억제하는 억압형, 감정에는 관심이 

없는 방관형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보육교사의 감정반응도 부모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보육교사의 

자질을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보육교사의 감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공감능력으로 연구되고 있다(김명신 

2017; 차혜정 외 2017; 최연정 2016; 지성애 외 2015; 박진성 2015). 공감능력이

란 타인의 심리상태와 감정을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를 

말한다(이선미 2014). 공감능력의 개념은 감정반응 방식 중의 하나인 감정코칭형

과 유사하므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감정 지각 여부를 파악하

는 연구에는 유용하나 감정반응 방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감정코칭에 대한 연구 대부분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반응의 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육교사의 감정은 정서지능으로도 연구되고 있다(이윤주 2016; 나수지 2015; 

이민영 2015; 연보라 2014).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평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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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고 활용하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정서지능이 높으면 영유아와의 상호

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윤주 2016; 연보라 2014; 

이민영 2015). 

그러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정서노동 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고(김주희 

2018; 임영미 외 2016), 정서노동은 소진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김혜

리 2015), 소진감은 상호작용활동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이나영 

외 2014). 이런 결과로 볼 때 정서지능은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경험한다. 보육교사와 시간을 보내

는 영유아가 많아지고 있어 많은 연구들이 영유아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김명신 2017; 최연정 2016; 이경미 

2012; 최미애 2000; Gottman et al. 1996; 김혜나 2011).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감정과 관련된 요인으로 정서지능 뿐 아니라 공감능력도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로부터 보육교사의 감정반응도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모성에 대해 무한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육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무한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 보육교사에게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혜정 외

(2010)의 연구에서 영아반 보육교사는 영아의 발달 촉진에 필요한 적극적 상호작

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을 편견이라고 보듯이 모성도 상황에 따라 변하

기는 하나(Hrdy 2010), 스웨덴에서는 출산 후 부모에게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여 시설보육보다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17/11/14; 권정윤 외 2005).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시설보

육보다는 모성과 부모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책이

라 볼 수 있다.

영유아에게는 무엇보다 모성과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부모는 

시설보육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취업모의 영유아의 경우 통계

청(2017) 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31.4%인데 비해 어린이집과 놀이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의 조절효과에 따른 상호작용활동의 한계 ｜ 5 ｜

방 이용률은 51.5%였다. 2019년에 직장인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부모는 63.5%나 되었다(연합뉴스 19/07/01).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고 

비취업모의 경우도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에 대해 조사해보고자 한

다. 보육교사의 감정반응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바람직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감정반응은 외현적으로 표현

되는 상호작용활동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모성에게 기대하듯이 긍정적인 상호작

용활동을 무한히 증가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한계가 있는지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를 통해 조사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

한 보육교사의 자질과 환경 개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의 상호작용활동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무엇인가? 

셋째,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은 상호작용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

넷째,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상호작용활동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상호작용활동의 개념 및 관련 연구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이란 교수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영유아 간 의사소

통(최미애 2000) 또는 교수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영유아의 모든 접촉(안상

미 2002),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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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으로 정의된다. 영유아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질서와 규칙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경험을 확장하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한다(이경미 2016; 서유현 2002).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면 영유아는 교사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

고 인지적으로 유능하게 놀이에 참여하며 또래관계도 친숙하고 사회적 참여도 적

극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발달을 보인다고 한다(Howes et al. 1995). 영유아

의 경험은 대부분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상호작용은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된다(보건복지부 외 2016).

교사와 영유아간 상호작용 유형은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유재령 2014; 이정숙 2003). 긍정적, 부정적 상호작용으로도 분류된다(장

현주 2004). 정서적 상호작용은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거나 개별적인 요구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상호작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 상호작용은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가르침을 제공하고,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말하며 행동적 상호작용이란 스킨십 행동

과 보여주기, 눈높이 자세 등의 신체표현을 통해 영유아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표출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상호작용은 허락, 칭찬, 격려, 미소 짓기, 긍정적 신체표현, 긍정적 반응, 

시범 또는 설명하기를 말하며 부정적 상호작용은 비난이나 벌주기, 무반응, 일방적

인 지시, 명령 등을 말한다. 김은옥(2013) 연구에서 질이 높은 교사는 영유아에게 

친절하고 반응적이며 함께 하는 활동이 많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보였지만, 질이 

낮은 교사는 규칙을 강조하고 영유아와의 놀이에 적게 참여하는 부정적 상호작용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인을 보면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정다워 2007),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상호작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미성 외 2013; 김남희 외 2016). 하용금(2018)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은 40세 이상의 교사가 높은 상호작용을 보였지만 최연정

(2016)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은 교사의 정서표현이 유의하게 높았다. 임영미 외

(2016)의 조사에서 상호작용은 연령, 결혼유무, 학력, 근무기관, 근무경력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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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인 차이를 보였고 박경화(2018)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은 결혼유무, 근무시간, 

담당 영유아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조하경(2017) 연구에서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은 기관유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 경력, 학력, 

학급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상호작용은 정서노동과 관련이 있었는데 김수연(2015) 연구에서는 정서노동을 

실제적 정서를 억제하거나 외현적 정서를 가장하는 표면행동과 실제적 정서와 외

현적 정서를 동일시 하는 내면행동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표면행동은 상호작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내면행동은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황문희(2013) 연구에서 상호작용은 정서노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

다. 정서노동이란 조직에서 요구하는 정서를 직무의 일환으로 관리하여 표현하는 

정서적 행위로(Hochshild 1983),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상호작용은 소진감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이나영 외 2014) 

상호작용이 많아질수록 소진감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에 

정서지능 뿐 아니라 공감능력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신 

2017; 최연정 2016).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을 언어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유아와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 및 행위라 정의한다. 영유

아기는 아직 인지발달이 미숙한 시기로 애정을 추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시기

이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외현적으로 표현하는 상호작용이 애착형성에 중요하므로 

상호작용 중 외현적으로 표현되는 상호작용을 상호작용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이러

한 상호작용활동에 대한 감정반응, 정서지능, 학급연령, 교사의 경력, 학력, 연령, 

월평균 급여, 결혼여부의 관련성 및 영향력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2. 감정반응의 개념 및 관련 연구

감정에 대한 연구는 지노트(Ginott 1969)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상담하면서 감

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시작되었다. 지노트(Ginott 1969)의 

감정을 중시하는 시각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대처해

야 하는지를 돕는 코안 외(Coan et al. 2007)와 가트만 외(Gottma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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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모됨의 연구로 체계화되었다. 이는 최성애 외(2012)의 감정코칭 연구로 이어

졌다. 

가트만 외(Gottman et al. 2007)는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에는 

4가지 유형 즉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칭형이 있다고 주장한다. 축소

전환형은 자녀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관심을 돌리려 하거나 무시하는 

형이고, 억압형은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보이면 자녀의 감정을 꾸짖거나 훈계해서 

그러한 감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형이다. 방관형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도 내버려두고 감정보다 문제를 중시하는 형으로 축소전환형과 

억압형, 방관형은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반응 방식이다. 

바람직한 감정반응은 감정코치형으로 자녀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감정

도 표현하도록 수용하고 이해하고 위로한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을 감소

시킬 수 있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으며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동의 한계를 정해 주므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또래관계와 학습능력, 집중력,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최성애 외 2012).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위로하는 감정반응을 나타내는 감정코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머니나 교사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연구되고 있다. 감정코

칭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고(백승선 외 2017; 박지은 

201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최경화 외 2016; 최우미 2015), 교

사-유아 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김희정 외 2018), 유아 문제행동 감소와 소통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성애 2012). 이처럼 감정코칭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험연구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방식의 실태를 알기는 어렵다. 

감정코칭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감정반응 방식을 의미하므로 유사

한 개념인 공감능력으로 연구되고 있다(김명신 2017; 차혜정 외 2017; 최연정 

2016; 지성애 외 2015; 박진성 2015). 공감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동정과 달리 자신에게로 전하는 과정을 

말한다. 또한 공감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분리된 경험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서적인 면에서 하나가 되는 감정이입과 다르다(박성희 2004). 이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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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는 공감을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심리상태와 감정을 마치 자신이 그 사람

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감능력은 로저스(Rogers 1957)가 치료적 변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었다. 데이비스

(Davis 1980)는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대인관계 반응성지수(Interpersonal 

Preactivity Index: IRI)를 개발하였는데 공감능력을 인지와 정서가 상호관련된 

체제로 보고 타인의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를 인지적 공감으로, 관심과 고통 나누

기를 정서적 공감의 하위 요소로 보았다. 최근에는 인지와 정서뿐 아니라 표현적 

측면까지 통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최지민 2015). 감정코칭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서적 인지적 개념이면서 적절한 행동으로 표현하게 하므로 

표현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감정코칭형의 감정반응과 유사한 개념인 공감능력은 인간관계에서 친밀한 관계

를 형성하고 대인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며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것을 예방해서 

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능을 한다(이선미 2014). 타인을 배려하고 이타적 행동을 

하게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하고(조효진 2006),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더 받을 수 있게 하므로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기도 한다(이상은 2009). 감정코칭은 공감능력과 유사하므로 인간관계에 친밀감

을 증진시키고 긍정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감능력은 인간관계 뿐 아니라 유아교사의 행복감, 인성,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진성(2010)의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행복

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은아(2016)의 연구에서는 인지

적 공감이 예비유아교사의 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감능

력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통제하여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을 함양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권정숙 외 2016). 

공감능력은 교사 뿐 아니라 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영

례 외(2013)의 조사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공감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교사의 행동이 공감적인 태도로 



｜ 10 ｜ 연구방법논총 ｜ 2020년 봄호 제5권 제1호

변화하였고 유아에게 수용, 배려, 통찰의 과정을 거쳐 유아의 의견존중, 정서적 

애정행동, 유아와 활동을 공유하는 등의 행동변화가 나타났다. 교사의 공감능력이 

유아와의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때 감정코칭의 감정반응 방식도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감정반응의 한 유형인 감정코칭과 유사한 개념인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

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감능력은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지각하는지의 여

부만을 파악하므로 다른 감정반응 방식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감능력에

는 감정코칭형 반응 외에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관형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감능력으로는 바람직한 감정반응의 실태를 알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반응을 타인의 감정에 대해 축소전환적, 억압적, 방관

적, 감정코칭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문제해결이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라 정의하고, 보육교사의 감정반응은 어느 정도 바람직한지 반응 방식을 조사해보

고자 한다. 또한 교사의 공감능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김명신 2017; 최연정 2016), 감정반응도 공감능력과 유사하

게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감정

반응이 상호작용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

서지능은 감정반응과 상호작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정서지능에 따라 감정반응

이 상호작용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조절효과를 통해 조사해보고자 

한다.

3. 정서지능의 개념 및 관련 연구

정서지능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살로비 외(Salovey et al. 1990)는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 그러한 정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살로비 외

(Salovey et al. 1990)는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을 평가와 표현, 조절, 활용으로 

보았던 반면 골드만(Goleman 1995)은 정서지능을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

고 좌절 상황에서 인내하고 기분을 조절하며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고 희망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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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여 하위요인을 자기인식, 자기조절, 자기 동기화, 공감, 

그리고 사회적 기술로 구분하였다. 

정서지능은 정서와 인지가 통합된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정옥분 외 2007), 정서

와 관련되어 있으나 지적인 능력을 성장시키고 개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지능의 한 측면으로 보기도 한다(조영옥 2015). 이런 관점에서 송미선 외

(2009)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행동함으로써 

직면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서지능은 교사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수행과 교수행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이병선 2015).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타인의 정서적 표현을 이해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유지하게 하므로 교사의 역할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최현

미 외 2009). 조혜진 외(2012)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높은 교사는 신체접촉, 

눈 맞춤, 칭찬과 격려 등 애정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정서지능이 낮은 집단과 비교하

여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주(2016), 나수지(2015), 이민영(2015), 

연보라(2014)연구에서도 영유아 교사의 정서지능은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과 

긍정적 관계가 있었다. 

정서지능이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박은영 외(2011) 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사 자신의 감정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표면적 행동보다 자연적 행동과 내면

적 행동을 많이 하는 교사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나타냈다고 한다. 의도적인 

감정반응은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주희(2018)와 

임영미 외(2016)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높으면 정서노동도 잘 수행하고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할 때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송미선 외(2009)의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은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고, 김혜리(2015)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은 소진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따르면 의도적인 감정반응은 소진감과 스트레스를 높여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 의도적인 감정반응

으로 인한 정서노동이 많아질 수 있고 높아진 소진감과 스트레스는 상호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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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와 강도를 조절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반응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정도 즉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따라 다를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라 정의하고, 정서지능은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감정

반응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전남동부 지역 광양시의 어린이집 교사 300명을 임의표집하여 설문지를 배부하

였고 성실하게 응답한 239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광양시는 전남의 가장 대표

적인 산업도시로 생산인구가 많은 소비도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전문대 이상이 약 93%이상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경화(2018) 조사에서 전문대 이상 학력의 보육교사 비중이 

약 75%였고 보육교사양성과정수료자가 약 25%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보육환경

은 타도시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담당학급은 만 1∼2세 

(47.3%)가 가장 많았고, 근무경력은 2∼4년(31.8%)이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9.6%)이 가장 적었다. 교사의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업(72.4%)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는 40대 이상(57.3%)이 가장 많았고 20대(12.6%)가 가장 적었다. 기혼

(81.2%)이 미혼(18.8%)보다 많았고, 급여는 180만 미만(58.2%)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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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담당학급

1세 미만 반 29 12.1

1∼2세 반 113 47.3

3세 반 43 18.0

4세∼5세 반 54 22.6

근무경력

0∼1년 23 9.6

2∼4년 76 31.8

5∼7년 61 25.5

8∼9년 33 13.8

10년 이상 46 19.2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 16 6.7

전문대졸업 17 72.4

4년제 대학졸업 46 19.2

대학원 졸업 이상 4 1.7

연령

20대 30 12.6

30대 72 30.1

40대 이상 137 57.3

결혼여부
미혼 45 18.8

기혼 194 81.2

급여

180만 미만 138 58.2

180만∼200만 미만 73 30.5

200만∼240만 이상 27 11.3

<표 1>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2018년 2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23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ver. 23을 이용하여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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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1) 감정반응

최성애 외(2018)의 감정반응 유형에 대한 설문은 바네즈 외(Barnes et al. 

1982)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에 기초하여 감정코칭 의사소통 척도를 작성

한 김서영 외(2016)의 설문과 데이비스(Davis 1994)의 대인관계반응지수를 재구

성한 김명신(2017)의 공감능력에 대한 설문지 중에서 감정반응에 관한 것을 선택

하여 재구성하였다. 

감정코칭형의 질문은 ‘나는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할 때 잘 위로해 준다’ 등의 

3문항, 축소전환형의 질문은 ‘나는 누군가 화를 내면 그의 감정을 무시한다’ 등의 

3문항, 억압형의 질문은 ‘나는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그의 기분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 등의 3문항, 방관형의 질문은 ‘나는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빠 폭언을 하면 무시하고 내버려둔다’ 등의 3문항 총 12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감정반응을 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감정코칭형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부터 1점

을 부여하였고, 축소전환형과 억압형, 방관형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역으로 1점부터 5점을 부여하였다. 

김서영 외(2016)의 연구에서 감정코칭 의사소통 척도의 Cronbach’s α는 .94

였고 김명신(2017)의 연구에서 공감능력 척도의 Cronbach’s α는 .83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감정반응의 Cronbach’s α는 .81이었다.

2)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

하우즈 외(Howes et al. 1995)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정숙(2003)이 수정한 설문

지를 이용한 김명신(2017)의 상호작용에 관한 설문지 중 영유아에게 외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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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활동을 선택하여 재구성하였다. 정서적 상호작용활동 

5문항, 언어적 상호작용활동 6문항, 행동적 상호작용활동 5문항 총 16문항을 구성

하였으며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우즈 외(Howes et al. 

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69, 김명신(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7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였다.

3) 정서지능

왕 외(Wong et al. 2002)가 개발하고 한지현 외(2005)가 번안한 WLEIS를 

이용한 권혜진(2018)의 연구 중에서 자신의 정서 인식, 조절, 활용에 관한 문항 

6문항, 타인의 정서 인식, 조절, 활용에 관한 문항 6문항 총 12문항을 선택하여 

재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

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Cronbach’s α는 권혜진(2018)의 연구에서는 

.92였으나 본 조사에는 .89였다. 

Ⅳ. 연구결과

1.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정서지능, 상호작용활동 실태

보육교사의 타인에 대한 감정반응은 평균으로 볼 때 보통 수준(M=3.55±0.47)

으로 바람직한 반응 수준은 높지 않았다. 김서영 외(2016)의 연구에서 청소년 자녀

를 둔 어머니의 감정코칭 의사소통 수준이 평균 3.07이었던 것과 유사하였다. 청소

년기와 달리 영유아 시기는 양육자의 감정반응에 따라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감정반응의 하위영역을 보면 축소전환적 감정반응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3.78±0.72). 보육교사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

지 않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억압적 감정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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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 높아(M=3.51±0.73) 보육교사는 타인의 감정을 바꾸거나 억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위로하는 감정코

칭적 반응은 평균보다 낮았다(M=3.50±0.59). 하위영역 중 평균이 가장 낮은 감정

반응은 방관형이었다(M=3.40±0.67). 방관형의 평균이 가장 낮다는 것은 보육교

사는 타인의 감정보다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타인의 부정적 감정표현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감정반응 결과로 볼 때, 보육교사는 영유아 감정에 대해 무시하거나 경시하

지 않으며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나, 영유아가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할 경우 감정보다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며,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위로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의 평균은 3.69±0.47로 권혜진(2018) 연구에서 정서지능

의 평균이 3.797이었던 것과 유사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타인의 정서와 관련된 

정서지능의 평균 3.51±0.52보다 자신의 정서와 관련된 정서지능 평균이 

3.86±0.49로 높았다. 권혜진(2018) 연구에서 자기정서 인식이 타인 정서인식보

다 높았던 것과 유사하였다.

보육교사의 영유아와의 외현적 상호작용활동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4.02±0.44). 하위영역에서는 행동적 상호작용활동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M=4.16±0.47), 다음은 정서적 상호작용활동(M=3.98±0.49)이 높았으며 언어

적 상호작용활동이 가장 낮았다(M=3.94±0.48). 김명신(2017) 연구에서 보육교

사의 상호작용 평균이 4.18이었고 김남희 외(2016) 연구에서 평균이 4.03, 조하경

(2017) 연구에서 3.91이었던 것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하위영역에서는 김명신

(2017) 연구와 김남희 외(2016)연구에서 정서적 상호작용의 평균이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행동적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언어적 상호작용은 김명신(2017) 

연구와 김남희 외(2016)과 조하경(2017) 연구와 유사하게 상호작용활동 수준이 

가장 낮았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언어적 상호작용활동이 가장 부족하므로 감정

반응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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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최소값 최대값

감정반응 3.55±0.47 2.00 4.83

     감정코칭적 3.50±0.59 2.00 5.00

     축소전환적* 3.78±0.72 1.00 5.00

     억압적* 3.51±0.73 1.00 5.00

     방관적* 3.40±0.67 1.00 5.00

정서지능 3.69±0.47 2.00 5.00

자기정서관련 지능 3.86±0.49 2.33 5.00

타인정서관련 지능 3.51±0.52 1.67 5.00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 4.02±0.44 2.88 5.00

     정서적 3.98±0.49 3.00 5.00

     행동적 4.16±0.47 3.00 5.00

     언어적 3.94±0.48 2.33 5.00

<표 2>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상호작용활동, 정서지능 실태

*점수가 높을수록 비축소전환적, 비억압적, 비방관적 감정반응을 의미함

 

2.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보육교사의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은 교사의 연령과 결혼여부, 월평균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표 3>. 교사의 연령이 많은 집단과 기혼인 집단에서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이 더 많았으며 월평균 급여가 높은 집단에서 긍정적 상호작

용활동이 많았다. 

하용금(2018) 연구에서 연령이 40세 이상 교사가 미만인 교사보다 적극적인 

활동 참여, 경험의 다양성, 반응적 태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상호작용을 보였던 

것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박경화(2018) 연구에서 미혼이 기혼보다 상호작용이 많

았던 것과 최연정(2016) 연구에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정서표현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 다른 결과였다. 조하경(2017) 연구에서는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은 연

령, 경력, 학력, 학급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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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범주 N M S.D F/t (p) Duncan

학급연령

1세미만반 29 3.95 .39

1.046

(.373)
-

1-2세반 113 4.04 .42

3세반 43 3.95 .44

4-5세반 54 4.08 .52

경력

0-1년 23 4.05 .40

.406

(.804)
-

2-4년 76 3.99 .48

5-7년 61 4.07 .44

8-9년 33 3.97 .38

10년 이상 46 4.03 .47

교사연령

20대(a) 30 3.90 .53
6.456

(.002)
a<b30대(a) 72 3.90 .42

40대이상(b) 137 4.11 .42

결혼여부
미혼 45 3.84 .54 -2.532

(.014)
-

기혼 194 4.06 .41

월평균급여

180미만(a) 139 4.04 .44
3.318

(.038)
a<b180-200만미만(a) 73 3.93 .45

200-240만이상(b) 27 4.18 .44

학력

고교졸 16 4.12 .44
1.872

(.156)
-전문대졸 173 4.04 .45

4년제대졸이상 50 3.92 .39

<표 3>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3.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에 바람직한 감정반응과 정서지능

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

성을 나타내는 VIF값은 1.0∼2.2의 값을 보였고 Durbin-Watson 값도 2에 근접

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학급연령, 교사경력, 교사학력, 교사연령, 월평균급여를 통제하고 감정반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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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정서지능(β

=.516, p=.000)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감정반응(β=.148, 

p=.006)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표 4>. 즉 교사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감정

반응이 바람직할수록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활동 수준이 높았다. 독립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36.1%이었다.

이런 결과는 교사의 정서지능이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보라

(2014), 조혜진 외(2012), 이윤주(2016), 나수지(2015), 이민영(2015)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였다. 공감능력이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명

신 2017; 최연정 2016)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VIF F(p)

B 표준오차 베타

학급연령 .042 .027 .092 1.584 .115 1.224

16.207

(.000)

교사경력 -.031 .021 -.087 -1.459 .146 1.289

교사학력 -.071 .044 -.087 -1.613 .108 1.057

교사연령 .064 .049 .102 1.320 .188 2.163

결혼여부 .074 .085 .065 .868 .386 2.005

월평균급여 -.012 .038 -.018 -.308 .758 1.250

감정반응 .140 .050 .148 2.782 .006 1.021

정서지능 .491 .052 .516 9.443 .000 1.247

R2 0.361

Durbin-Watson 1.810

<표 4> 보육교사의 상호작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4.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높아질수록 감정반응이 바람직할수록 영유아와의 긍정

적 상호작용활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지능이 높은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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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감정반응을 바람직하게 유지하려 노력할수록 정서노동이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소진감도 증가할 것이므로 자기조절을 통해 상호작용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감정반응이 긍정적인 상호작용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지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효과를 조절효과를 통해 조사해보면 

<표 5>와 같다.

감정반응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모형 1단계에서

는 설명력이 11.1%로 나타났다. 감정반응에 정서지능을 첨가한 모형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36.0%로 증가하였고,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형 3단계에서 설명력은 

38.1%로 증가하였다.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β=-1.373, p=.009).

[그림 1]에서 보듯이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 정서지능이 낮은 경우보다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이 많지만 감정반응이 증가할수록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서지능이 낮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감정반응 수준

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지능이 높은 보육교사는 바람직한 감정반응을 많이 하지만 이에 따라 정서노

동과 소진감이 높아지므로 상호작용활동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모형

단계
변수 β t p VIF R2 R2변화량 F(p)

1 감정반응 .193 3.090 .002 1.013 0.113 -
4.187

(.000)

2
감정반응 .148  2.782 .006 1.021

0.361 0.285
16.207

(.000)정서지능 .516 9.443 .000  1.073

3

감정반응(a) 1.133 2.992 .003 52.852

0.379 0.303
15.542

(.000)
정서지능(b) 1.391 4.120 .000 42.029

a*b -1.373 -2.626 .009 100.858

<표 5>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의 조절효과에 따른 상호작용활동의 한계 ｜ 21 ｜

Z=b0+b1x+b2y+b3xy=1.133x+1.391y-1.373xy

x: 독립변수(감정반응),   y: 조절변수(정서지능)

[그림 1]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그래프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증가하는 한편 영유아의 정신건강 

문제도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실태

와 감정반응이 상호작용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이의 한계를 조사하여 영유아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보육교사의 자질과 보육정책에 개선 조건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보육교사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 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에서는 축소전환형 감정반응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보육교사는 타인의 감정

을 무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관형의 평균이 가장 낮아 감정보다 

문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감정코칭형 

감정반응의 평균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 관련된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위로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 시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애착이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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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시기이고 감정교류를 통해 정신건강에 기초가 되는 애착을 형성하므로 보

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비덜프(Biddulph 2007)는 보육교사의 사랑은 한계가 있으므로 3살까지는 어머

니가 사랑으로 키워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자기희생적 모성은 편견이며 신화라고 보

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Hrdy, 2010), 전적으로 모성에 의한 양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육교사에게 모성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으로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자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영유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교육이 강조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보육교사의 외현적인 상호작용활동은 연령이 많은 집단, 기혼, 월평균 

급여가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용금(2018) 연구에서 연령이 40세 이상인 

보육교사가 높은 상호작용을 보였던 것과 일치하나, 박경화(2018) 연구에서 미혼

이 기혼보다 상호작용이 많았던 결과나 최연정(2016) 연구에서 연령이 낮은 집단

에서 정서표현이 많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자녀 양육의 경험이 없거나 적은 보육교사는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미묘한 아기의 눈짓이나 옹알이와 같은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고 비덜프(Biddulph 2007)는 주장한다. 본 조사결과로 볼 때 애착형성이 중요한 

3세 이전의 영유아는 기혼의 연령이 많은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불일치하고 자녀양육 여부가 아닌 결혼 

여부를 조사한 것이므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교사의 감정반응은 상호작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바

람직한 감정반응을 할수록 긍정적인 상호작용활동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공감능력이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명신 2017; 최연

정 2016)와 유사한 결과였다. 보육의 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교사의 공감능력

이 강조되어 왔으나 감정의 지각 여부를 나타내는 공감능력뿐 아니라 감정반응 

방식도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감정반응이 상호작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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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냈다.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보다 상호작용활동 수준은 높지

만 바람직한 감정반응이 많아질수록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교사의 정서지능은 유아와의 상호작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지만 정서노

동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김주희 2018; 임영미 외 2016), 정서노동은 심리적 소진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김혜리 2015; 송미선 외 (2009), 심리적 

소진은 상호작용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이나영 외 2014)로 볼 때, 바람

직한 감정반응이 많아질수록 상호작용활동이 감소하는 것은 소진감 때문으로 해석

된다.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이 외현적 상호작용활동으로 표현되게 하려면 

소진감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스트레스 관리, 교사 

대비 아동수, 근무시간의 적절성, 업무의 과중성 등의 직업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영유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애착이 필요하고 

이의 형성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과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결과 정서지능이 높은 보육교사는 바람직한 감정반응이 많

아지면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부모양

육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모성과 부모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정책도 확대되어

야 한다고 본다. 모성을 신화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애착은 모성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애착형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인 3세 

이전에 모성 또는 부모에 의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웨덴처럼 수입을 

보전하며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전남 동부 지역의 소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교사

를 임의표집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고 감정반응에 대한 측정도구는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

을 수정하여 보육교사와 모성의 감정반응의 차이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의 차

이를 비교 분석하고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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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ursery teacher affecting on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th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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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response. Forth,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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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desirable emotional response increased. From these result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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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전략에 관한 연구
1)

김재호*·민정훈**

논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 전략을 논의한다. 본 연구
의 질문은 북한 내전 발생 시 중국의 군사개입 조건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개입 수준이 결정되는가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요인들이 해당 시기 가상의 국내-국제적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군사개입 결정으로 이어지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학에서 논의되는 가상사실 분석과 더불어 미래연구 방법론에
서 핵심 역할을 하는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분석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은 군사안보 분야 연구에 
있어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군사개입 전략, 북한 급변사태, 가상사실 분석, 시나리오 분석, 미래 연구

Ⅰ. 서론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군이 북한을 점령하는 시나리오

를 상정해 볼 수 있다”는 언급(Weitz 2010, 13)과 같이 북한 위기에 대한 중국의 

인도적 역할, 질서유지 역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역할 등 개입의 필요성 또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왔다(Bennett and Lind 2011; Glaser and 

* 해군사관학교, 제1저자 
** 국립외교원,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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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yder 2010; Mastro 2018; Wortzel 2009). 이들은 북한 붕괴 시 또는 통일 

과도기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검토하지만, 그러한 개입이 결정되는 역학을 

설명하는 데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상관관계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과학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피어론(James D. Fearon)은 다수의 정치학자

가 역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는데 함몰되어 있으며, 

경험적 정치학은 반드시 실제 사건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인식함으로써 가상사실을 

회피하려 해왔다고 지적한다(Fearon 1991).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 과도기 중국의 대북 군사개

입 가능성을 다루고자 한다. 만약 북한에서 내전이 발생한다면 중국의 군사개입 

조건들은 무엇이며, 중국의 군사개입은 어떠한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요인들이 가상의 국내-국제적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군사개

입 결정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사건 또는 결정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치학에서 ‘가상사실(Counterfactuals)’ 연구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연구하는 것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보다 

적실성이 약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은 과거 사례와 현상을 

설명할 뿐 아니라 이론에 근거하여 일반화를 추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시도한다. 

따라서 가상사실 분석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변수들의 적용성을 가상의 

실험실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Nye and Welch 2011). 

또한, 본 연구는 가상사실 분석에 더해 미래연구 방법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한다. 증가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미래연구 방법론에 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또 다양

한 학문 분야에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학에서, 특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은 

군사학 및 정치학 연구에 있어 유의미한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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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상사실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

1.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과학적 접근

21세기에 들어 기존의 단극체제를 넘어 새롭게 도래할 ‘다극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으로 기술

의 힘은 외교, 안보, 군사 분야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더욱이 초국가

적 위협인 대규모 자연재해, WMD 확산, 테러리즘, 전염병 등은 국제사회 변동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1960년대 ‘미래학’으로 불리는 분야가 등장했으며, 세계 각지에서 

미래 연구를 전담하는 학술단체, 기업, 연구소들이 증가해왔다. 한국에서도 1968

년 다양한 분야 석학들이 모인 미래학회가 창립되었던 역사가 있으며, 2000년대에

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서 미래예측 방법론이 소개된 

바 있다(최항섭·강홍렬·장종인·음수연 2005).

정치학에서도 가상사실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통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 우선 정치학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분석 자체가 낯선 것이며, 또한 그동안 정치학 분야의 

예측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미래의 사건에 대한 체계적 

분석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국내의 경우 정치학 분야의 몇몇 논문에서 미래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였는데, 주로 이러한 시도는 북한관련 연구, 즉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유형, 북한 체제변동 시나리오, 북핵문제의 전개 시나리오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관호 2016; 정지웅 2002; 조경근 2010). 하지만 이들 연구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연구방법을 모델링하거나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시하

기 보다는 전망적 관점 혹은 연역적 추론에 의한 다양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에서의 미래연구와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과 과학적 접근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석

틀의 가능성을 검토한다.1) 북한은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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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립상황에 처했으며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국내의 경제난으로 전이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이 임계점을 넘게 된다면 급변사태는 가상사실이 

아닌 사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한반도가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군사안보 사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가상사실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가상사실(Counterfactuals)은 ‘만약에(What if)’라는 질문을 통해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다.2) 이러한 질문은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보다 적실성 있게 규명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에크스트룀(Mats Ekström)에 따르면, 인과적 설명은 

단순히 변수들의 경험적 상관관계 또는 경험적 법칙에 의한 예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동’들의 인과적 속성과 과정을 밝혀내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행동’은 내적으로 연관된 정신적 기질, 의미, 의도, 사회적 

맥락과 구조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Ekström 1992). 가령 복잡한 대내

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역사적 인물들은 실제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인간의 선택은 구조적 맥락뿐만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스마르크, 히틀러, 체임벌린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행위자가 당시에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역사도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가상사실은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법의 조건명제이다.3)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

1)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박형중. 2009 “통일학과 시나
리오 방법론.”『통일과 평화』, 제1집: 110-140; 황지욱. 2000. “시나리오 기법에 기
초한 한반도 통일의 예측과 남북한 접경지대의 균형적 및 환경친화적 개발구상.”『국
토계획』제35권 6호: 35-47; 김갑식. 2012.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북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현대북한연구』제15권 1호: 124-156; 이무철. 2012. “향후 10년 북
한 인권문제의 전개: 시나리오 기법을 중심으로.”『현대북한연구』제15권 1호: 
157-193.

2) 대표적 저서로 다음을 참조. Richard Ned Lebow. 2010. Forbidden Fruit: 
Counterfactual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3) 가상사실의 철학적 중요성은 여러 개념 중에서도 인과(Cause)의 개념에 의해 잘 
전달된다. 따라서 가장 유망한 인식의 이론은 인과이론이기 때문에 가상사실은 인식
의 논의에 적절하다. John Collins, Ned Hall, and L. A. Pau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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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연과학과 달리 물리적 실험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상사실 분석은 

정신적인 실험을 통해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통제하면서 하나의 조건이나 

변수를 반대의 사실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가상의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4) 예컨대 “만약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아닌 좌회전을 하여 황태자가 암살되지 않았더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어떠한 요인이 진정으로 

전쟁의 불씨가 되었는지를 고찰할 수 있다(Nye and Welch 2011, 65). 이처럼 

우리는 사실과 반대되는 조건을 구성해 봄으로써 특정한 요인이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사해 볼 수 있다.5) 

가상사실 분석은 가상의 데이터를 구성하여 이론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생성한다

는 점에서 실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론적 주장을 도출하는 사실적 분석과 

구분된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구조적 설명방식이 갖는 결정론적 단점을 극복하

는 데 유용하다. 예컨대 “냉전이 끝나면 세력균형이라는 존재의 목적이 없어지는 

NATO는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이다” 또는 “소련의 상대적인 경제적 취약

성이 냉전의 종식을 가져왔다”라는 명제는 거시적 변수만을 고려하여 성급한 결론

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사실 분석은 이러한 구조적 설명방식의 단점인 

결정주의, 사후확실의 편향성(Certainty of hindsight bias) 등을 극복하고, 역사

적 사건들의 불확실성과 상황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더 중점을 두게 하며, 상황적 

요인들을 가상의 실험 속에서 재검토하게 해주는 도구이다.6) 

나이는 연구자들이 가상사실 분석을 시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네 가지로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Massachusetts: MIT Press.
4) 가상사실 논의의 기원과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Philip E. Tetlock and 

Aaron Belkin. 1996. Counterfactual Though Experiments In World 
Politic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5) 라긴은 차이법이 하나의 이론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하나
의 경험적 사례와 관심 대상 현상의 이론적으로 순수한 상상의 상태를 대비하는 사
고 실험이다. 이러한 실험은 경험적 사례의 고유한 특징을 설명하고 해석 할 수 있
게 돕는다. Charles Ragin. 1987. The Comparative Method.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6) 가상사실 분석 방법론에 관한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민병원. 
2006. “국제관계의 과학적 역사: 시뮬레이션과 반사실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
총』 제27집 2호: 15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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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하여 소개한다(Nye and Welch 2011, 66-69). 첫째, 가상사실 구성의 ‘그럴

듯함(Plausibility)’이다. 19세기의 환경에서 20세기의 기술을 상상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현실에서 그러한 조건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시간상의 근접성(Proximity in Time)’이다. 사건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가상의 시점이 사실과 더 멀어질수록 보다 많은 요인을 통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상의 시점은 현재와 가까울수록 좋다는 것이다. 

셋째, ‘이론과의 관계(Relation to theory)’이다. 가상사실적 논리는 기존의 이론

에 기초하여 논증해 나갈 때 보다 유용하다는 것이다. 넷째, 사실(Fact)과 연관지여 

신중하게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가상사실을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고 역사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두

에 언급한 피어론(Fearon 1991)도 가상사실 분석의 유용한 점과 사용가능한 경

우, 실제적용의 예, 연구시의 주의점 등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다. 르보우(Lebow 

2000)는 기존의 가상사실 연구들이 보여준 혼란을 정리하는 한편 가상사실 분석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가상사실 분석이 유용한 조건으로 첫째, 

분석 단위가 거시적인 경우, 둘째, 설명하기에 너무 많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를 제시하면서 사고 실험을 통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관심 

변수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에서 가상사실을 이용한 연구들이 활성화되는 데 비해, 한국에서 가상사실 

분석을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표적 연구로 민병원(2006)은 실제 역사를 반복

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실험을 통해 역사를 가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일정한 

‘규칙성’ 등을 과학적 방법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정신적 

실험으로 시뮬레이션과 가상사실 분석을 제시한다. 그는 가상사실 분석을 활용한 

사례 연구에서 박정희 정부의 핵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의 상반된 가상사실을 구성

하였다. 첫 번째는 박정희가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했을 경우이고 두 번째는 

핵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재개했을 경우이다. 그는 이러한 상반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박정희 정부가 선택한 ‘이중적 핵정책’은 당시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윤태룡(2009)의 사례연구는 한일관계정상

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박정희의 리더십과 미국의 압력을 관계정상화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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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비해, ‘만약 장면내각이 유지되었다면’ 이라는 가상사실 

구성을 통한 분석을 통해 박정희 정권보다 빠르게 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당시 일본의 반군사주의 정서를 변수로 

제시하여 간과되고 있었던 요인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든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상사실 분석의 특징 및 유의점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통일 과도기 북한 내전 발생과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전략’ 분석을 위한 적실성 

있는 가상의 실험실 구성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내전 발생’이라는 가상

의 상황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급적 현재와 가까운 시점을 설정하되, 그 상황 자체

가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나머지 환경 조건은 기존의 사실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시도할 것이다. 한편 가상의 실험실에서 주요 변수의 발굴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3.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

과학과 학문의 내면에는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을 중심축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나 불확정성은 관측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확대되고 

증폭되는 속성을 가진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앞날의 현상이 먼 미래가 되면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이해하는 구조나 체계를 통해 설명할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최항섭·음수연·전미경 2006, 32-33). 하지만 인간은 포기하지 않

고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물론 불확실성과 불확

정성으로 인해 미래를 명확히 단정 지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 대안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럴듯함(Plausibility)’을 추구한 

것이다. 시나리오 분석은 그 대표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미래를 설명하는 내용이 

단정적이기보다는 가능한 미래에 대해 다양한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그러

한 결과들이 발생하는 과정과 그 역학을 설명한다.

시나리오 분석은 인간이 미래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일찍이 만들어진 연구 

방법이다. 개념적 측면에서는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Plato)에서 출발하여 무어

(Thomas More), 오웰(George Orwell)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의 현실에서 시나리오 방법은 군대의 전략가들에 의해서 전쟁연습(war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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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의 일환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군사 부문의 시나리오 기법은 19

세기 들어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와 몰케(Helmuth von Moltke)에 

의해 문서로 정리된다. 이후 1960년대에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근대적인 시나

리오 기법들이 등장하였으며,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가와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미

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나리오 방법은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Bradfield 2005).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셀리나(Selina 2006)는 사회과학 연구의 측면에서 시나

리오기법의 효용성을 검토했고, 포스트마와 리블(Postma and Liebl 2005)은 전

략적 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시나리오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제 각 부문의 이슈에 적용한 연구로 페티그루, 우드만, 카메론

(Pettigrew, Woodman, and Cameron 2001)은 ‘지속가능학(Sustainability 

Science)’의 체계적이고 잘 조직된 방법론으로서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그 

유용성을 입증했으며, 스와트, 라스킨, 로빈슨(Swart, Raskin, and Robinson 

2004)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환경학과 지구환경 변화가 가진 미래의 불확실성, 

인간의 선택과 복잡성이라는 요소를 극복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스노욱(Snoek 2003)의 연구는 교육학에서의 시나리

오 방법을 적용한 사례이다.

이처럼 미래학, 관리학, 경제학, 환경학, 교육학 등에서 시나리오 방법을 광범위

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한 연구들이 발견되지만, 방법론 측면에

서 접근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일찍이 미래연구 방법론에 관심을 

가진 집단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었다. 이들은 미래연구 방법론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그 체계를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 시나리오 기법임을 설명하면서, 

세계의 미래학 연구소에서 사용되는 시나리오 기법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최

항섭·음수연·전미경 2006).

<T.A.I.D.A>

T.A.I.D.A.는 스웨덴의 미래연구소인 Kairos Future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 

기법으로 5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미래에 영향을 줄 ‘현재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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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는 Tracking이 이루어진다. Tracking에서 찾아낸 변화들을 분석한 후 시

나리오를 만드는 작업인 Analysing이 이어지며, 시나리오 기법은 대부분 

Analysing 작업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T.A.I.D.A 방법론은 기업 프로젝트를 중심

으로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제시 이상의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Imaging 작업

인데, 도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비전이 정해지면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들을 내놓는 Deciding 

작업이 시작된다. 마지막으로는 문서화된 전략들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들

을 제시하는 Acting작업이 뒤따른다.

<BASIC>

Betelle사의 BASIC 방법도 시나리오 기법을 핵심으로 하며, 미국 RAND의 교

차영향분석 (Cross-impact analysis)을 활용하고 있다. BASIC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핵심이슈를 명확히 하는 것: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요인(Factor)들

을 뽑아낸다, ②트렌드분석: 요인들의 변화추세를 연구한다, ③교차분석: 트렌드 

분석의 결과를 자료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가장 확률이 높은 트렌드와 미래상을 

추출한다, ④시나리오 도출과 상세묘사: T.A.I.D.A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트렌드

를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방식은 라운드 로빙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트렌드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MICMAC>

미국과 함께 시나리오 분석 발전의 다른 한 축인 프랑스의 시나리오 방법이다. 

BASIC과 같은 교차분석에 의한 확률적 기법을 사용했으며, 그 과정을 간단히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①미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낸다. 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양적 자료들을 입수하고 교차분석의 매트릭스를 만든다. 이때 각 변수가 다른 변수

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0-4점으로 매긴다, ②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찾고 불확실한 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수행한다, ③도출된 시나리오에 대한 

발생확률을 전문가에게 조사토록 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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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s Group>

The Futures Group은 주로 국제정치, 글로벌 방위산업 분야의 미래 시나리오 

연구를 하는 곳으로, 그들의 시나리오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연구초점을 명확히 

하는 단계로 T.A.I.D.A와 유사하다, ②거시적 동인들을 도출하는 단계로 

T.A.I.D.A의 Tracking과 유사하다, ③시나리오 작업으로 T.A.I.D.A 가 2가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2x2 테이블을 이용한 것과는 달리 네 가지 거시적 동인

(Driving force)의 조합으로 다수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가능성이 낮은 것과 비논

리적인 것을 삭제하여 소수의 시나리오를 추출한다. 

<The Art of the Long view>

미국 GBN(Global Business Network)의 시나리오 방법론으로 가능한 미래들

을 시나리오의 방식으로 전망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초점 이슈와 결정될 

사안을 명확히 한다, ②미시적 시각에서 주요한 동인들을 도출한다, ③미시적 동인

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적 동인을 도출한다, ④ 중요성과 불확실성에 따라 

서열화함으로써 2-3개의 핵심요인을 찾아낸다, ⑤시나리오 작업을 수행하는데 

T.A.I.D.A와 매우 유사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나리오 방법들의 공통점은 우선 사전 준비 작업에서는 ‘질문

을 명확히 하는 것’, ‘알고자 하는 미래의 시간적 지평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수행

된다. 다음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미시적 동인을 찾아내고 추세를 예측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후에는 찾아낸 동인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뒤따른다. 대표

적으로 사용된 기준은 ‘영향력’과 ‘가능성’이었다. 영향 정도와 불확실성에 의해 

분류되어 최종적으로 남은 동인들은 교차좌표 또는 테이블로 옮겨지고 이에 기초

하여 연구진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T.A.I.D.A와 Batelle사의 BASIC은 2×2 

메트릭스 분석을 주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BASIC과 MICMAC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통계방법을 적용하고, 다른 방법들은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를 재정리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듯 각각

의 방법들이 형태는 조금씩 달라도 전반적인 구성에서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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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을 수용하여 사회과학연구에 적합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면, 시나리오 분석은 정치학의 미래연구 방법론 진전에 기여하리

라 판단된다.

Ⅲ.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에 대한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

여기서는 통일 과도기 북한의 내전 발생이라는 가상사실을 상정하고,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한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제1단계에서

는 ‘북한의 내전발생’이라는 가상사실을 구성하고, 이어서 2단계에서는 ‘중국의 

군사개입’이라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3단

계에서는 T.A.I.D.A 시나리오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예상되는 중국의 대북 군사개

입 시나리오들을 도출하였다.

1. 1단계: 미래 가상사실의 구성

미래의 가상사실을 구성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쉬운 작업이 아니다. 가능한 ‘그럴듯한’ 가상사실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까운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가상사실의 시점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미래 가상사실은 한반도 통일 과도기에 발생 할 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 

구체적으로 북한 내의 분열로 인한 내전의 발발이다. 내전 발생은 연구자들의 다양

한 급변사태 시나리오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북한의 

급변사태를 고려하여 한·미간에 논의되었던 군사대비계획에서도 북한 급변사태 

중 하나로 ‘쿠데타, 주민폭동으로 인한 내전상태’를 들고 있다.7) 이러한 심각한 

불안정은 중국 군사개입의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다.

먼저 가상사실의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여, 북한은 반복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제를 받고 있으며, 경제제제가 강화될수록 대내의 경제적 어려

7) “남북정상회담 거론 '작계 5029'란.” 『연합뉴스』 2013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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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도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극대화되는 경우 북한

에서 내전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다음으로 가상사실의 시점은 콜린스의 북한 

붕괴 7단계 시나리오에 따라 2022년 북한이 4단계 정권에서 소외된 세력들의 

활동에 대한 ‘탄압’과 5단계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거처 6단계 ‘체제 분열’ 

단계에 도달한 시점을 상정한다.8) 콜린스가 제시한 5, 6단계의 징후로는 군 지휘관

들이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지배층의 암투로 핵심인물들에 대한 공개처형

이 시작된다. 본 연구는 이 6단계 ‘체제 분열’의 시점, 구체적으로 북한에 내전이 

발생한 시점을 정신적 사고 실험의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즈음하여 북한에서 군 지휘관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함께 지배세력과 저항세력간의 

교전이 발생하여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설정하였다. 

2. 2단계: 미래 가상사실 분석의 주요 변수 선정

2단계에서는 통일 과도기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선정한다. 변수 도출과 관련하여 강장석(2006)은 중국의 대북 군사

개입을 촉진하는 변수로 사회주의 체제유지, 영토문제, 미국 영향력의 차단 등 

중국의 대한반도 이해관계를 제시하고, 개입을 억제하는 변수로는 미국의 억지력, 

일본의 견제, 한중관계 등을 제시한다. 그는 중국에게 각기 다른 방향의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군사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한다. 

다만, 북한의 체제 분열로 이어질만한 돌발사태 또는 대혼란이 발생하여 중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때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라미경

과 김학린(2006)은 국제법과 규범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적 수준의 개입으로 

자위권에 의한 개입을 들고 있다.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북한이 

요청할 경우, 북한 내 군사적 돌출행동이 발생할 경우,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통제

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중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8) 1996년 작성된 콜린스의 시나리오는 다소 오래되었지만,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쉬
운 유용성을 가진다.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경근의 연구를 참조할 것. 
Robert Collins. 1996. "Patterns of Collapse in North Korea." The 
Combined Forces Command C5 Civil Affairs Newsletter; 조경근. 2010. “북
한 급변 시나리오의 비판적 고찰.” 『통일전략』 제10권 2호: 241-243.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전략에 관한 연구 ｜ 45 ｜

김연수(2006)의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동북지방의 안정, 미국주도의 자유 확산방지 차원에서 평가한다. 그는 

중국이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의거하여 북한에서 내전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은 이를 전쟁상태로 간주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고, 국경지역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개입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내전확산

이나 원조지원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직접개입보다는 간

접개입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정천구(2009)는 중국의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인적 이해관계, 체제적 이해관계, 역사적 경험, 그리고 지정

학적 이해관계를 제시한다. 그는 북한 급변사태 자체가 동아시아 세력변화에 영향

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의 개입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대북 군사개입의 

결정 요인으로 조중동맹의 발동, 북한의 사태가 중국의 국경지대로 확산되어 중국

의 안보를 위협할 때 자위권의 발동, 외국의 일방적인 군사개입, 대량살상무기의 

통제권 상실, 국제사회의 공동 군사개입에의 참여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을 설명하는 변수로 

중국의 핵심이익 침해와 북한내전의 대결 구도를 선정하였다. 먼저 중국이 우려하

는 상황은 국경으로의 난민 대량유입과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의 불안

정이다. 그런데 북한의 내전으로 국경이 불안해지고, 한국 또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확보하거나, 나아가 한미동맹 중심의 무력에 의한 통일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은 북한 내전의 결과로 반중세력이 새롭게 

집권하는 경우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 경우 남북한과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3단계: T.A.I.D.A 시나리오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가능성 검토에 있어 대표적인 시나리오 

분석방법인 T.A.I.D.A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Tracking 단계에서부터 시나리오

를 만드는 Analysing 단계까지에 집중하여 통일 과도기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내전이 발생한 시점을 정신적 실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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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시점으로 설정하였다. 2020년 즈음하여 북한에서 군 지휘관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함께 지배세력과 저항세력간의 교전이 발생하여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주 행위자는 북한, 중국으로 설정했으며, 국제법과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선택되었다.

먼저 Tracking 단계는 이슈와 관련된 ‘흐름’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현재를 

기점으로 가까운 과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추세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슈에 관련된 

여러 ‘흐름’을 도출하며, 이를 ‘가능성’과 ‘영향력’에 따라 유형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Tracking 단계를 거쳐 ‘흐름’에 기초하여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Analysing 단계가 진행된다. 선별된 ‘흐름’들을 미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과 

거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흐름’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흐름’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

한다. 이때 다른 흐름에 영향력이 큰 지배적인 흐름을 찾아내어 ‘확실한 흐름’으로 

명명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면, ‘중국의 핵심이익 보호’가 확실한 흐름이 된다. 

다음으로 ‘확실한 흐름’을 바탕으로 불확실하지만 영향력이 큰 요인들을 설정한다. 

이 작업이 바로 시나리오 분석의 핵심이다. 즉, 미래의 이슈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만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힘든 흐름의 ‘불확실성’을 

찾아내고 이들을 활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이때 ‘불확실성’은 2개 이상이 

될 수 있지만, T.A.I.D.A에서는 통상 2개를 선택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중국의 핵심이익의 침해 여부와 북한 내전의 정치적 

구도로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침해 유무는 중국의 자위권 행사와 결부되어 있는 반면 

북한 내전의 정치적 구도는 개입의 적극성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자위권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급박한 위협을 배제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그 근거로 유엔헌장 51조를 들고 있다. 자위권 행사의 

요건은 ‘침해의 급박성’이 문제가 되며, 이를 해석함에 있어 전통적 자위권은 물론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 외에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개입으

로 첫째, 조약의 규정에 따른 개입, 둘째, 정통정부의 요청에 의한 개입, 셋째, 

반대 개입 등이 국제법상 정당한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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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핵심이익의 침해 여부는 중국 국경 부근까지 교전 확산, 대량 난민의 국경 

유입, 대량살상무기 사용위협 등 중국 내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 위협 

상황이다. 만약 이러한 핵심이익이 침해될 경우 중국은 자위권을 발동 할 수 있으며 

군사적 수단을 통한 개입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핵심적 이익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국력의 상승과 함께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할 수 없게 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잠정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개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군사적 수단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고려하여 

차선의 수단으로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북한 내전의 정치적 구도도 중국의 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친중세력 간의 내전일 경우는 내전 결과가 북중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망적 태도를 취할 가능

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 내전의 정치적 구도가 친중정권 대 반중세력의 대결로 

진행된다면 내전 결과 중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북중 관계가 전개될 가능성과 

더불어 미국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적극적 개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구 분
중국의 핵심이익 침해 여부

유 무

내전

구도

친중세력

vs

친중세력

시나리오 1

(방어적-소극적 개입)

시나리오 3

(예방적-소극적 개입)

친중세력

vs

반중세력

시나리오 2

(방어적-적극적 개입)

시나리오 4 

(예방적-적극적 개입)

<표-1> 북한 내전발생시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 시나리오

<표-1>은 중국 관련 북한 내전의 정치적 구도와 중국의 핵심이익의 침해여부라

는 두 핵심 변수들을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는 4가지의 시나리오의 예시이다. [시나

리오 1]은 ‘방어적-소극적 개입’으로 중국은 ‘자위적’ 군사적 개입에 대한 국제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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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북한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이

다. 개입의 수준이 가장 온건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시나리오 2]는 ‘방어적-

적극적 개입’ 상황으로 친중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중국의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시나리오 1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국은 

북한 정부에게 개입요청을 하도록 강요하면서까지 군사적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나리오 3]의 경우 북중 국경에의 대량 난민 유입이

나, WMD의 위협 등이 존재하지 않는 ‘예방적-소극적 개입’ 상황으로 일방적인 

선제적 군사개입은 국제법적인 정당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정

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군사적 수단의 

사용은 국제사회와 미국과 한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양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4]의 경우 ‘예방적-적극적 개입’상황으로 정치적 지원을 통해 북한에서 

친중적인 정권이 승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군사적 개입은 

지배세력의 요청이 있더라도 국제적 규범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최대한 지

양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3단계의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중국

의 북한 내전 개입 시나리오를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연구자들이 가상사실

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과 미래 상황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

는 방법을 안내하고, 나아가 변수의 종류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정치학계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이 축적된다면 군사안보 분야 연구 및 정치학 연구의 범주가 미래의 

시점으로 확장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의 내전 발생이라는 가상사실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연구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정치학의 가상사실 분석과 미래연구의 시나

리오 기법을 절충한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제1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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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북한의 내전발생’이라는 가상사실을 구성하였고, 2단계에서는 ‘중국의 군사

개입’이라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

에서는 T.A.I.D.A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통일 과도기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결정의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시도는 미래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동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확실한 흐름’들이 어떠한 ‘불확실성’에 

의해 다양한 상황으로 전개되는지를 상상하게 만듦으로써,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미래 상황들을 구성해 볼 뿐 아니라 이러한 미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의 유용성 및 상호작용을 관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미래 가상사실 시나리오 분석은 미래의 사건 또는 결정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발생하

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보다 적실성이 

약하다는 주장에 기초하여 정치학에서는 가상사실에 대한 연구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미래연구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또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시도하는 가상사실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은 군사학 및 정치학 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방법론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론에 

근거하여 일반화를 추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시도하는 사회과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상사실 분석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변수들의 적용성을 ‘가상의 실험실’

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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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사병탐지를 위한 벤더게슈탈트검사의 효용성
1)2)

조양희*·최성진**

논문요약

본 연구는 이차적 이득을 얻기 위해 우울증을 가장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벤더게슈탈트검사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상 집단 33명, 우울 집단 37명, 우울 가장 집단 3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였다. 측정은 BGT의 모사단계를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채점체계는 Hutt의 정신
병리 척도를 이용하였다. 집단별 정신병리 척도의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고, 다중비교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HABGT 정신
병리 척도의 총점과 하위항목 중 용지회전, 곡선곤란, 지각회전, 단순화, 정교화 
항목에서 우울 가장 집단이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보다 정신병리 척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상기 다섯 개 항목은 우울증을 가장하는 사병환자들을 선별하는
데 중요한 항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BGT가 사병 탐지를 할 때 질문지형 자기보
고식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여, 짧은 시간 내에 실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임상 장면 
이외에도 모병업무를 담당하는 병무청이나 상해 평가를 위한 사병 평가에 유용하
게 활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우울증, 사병탐지, BGT

Ⅰ. 서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인류에게 가장 큰 부담

을 초래하는 10대 질환 중 우울증을 3위로 보고하였고, 향후 2030년에는 1위가 

* 동명대학교 복지산업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대학원생.
** 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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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측하였다(WHO 2011). 이러한 우울증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정신

장애 중 하나이며, 인구의 10~20%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Riolo·Nguyen·Greden·King 2005). 이와 같이 우울증은 전 세계 인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신장애인 동시에, ‘마음의 감기’라고 부를 정도로 흔한 장애

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5.6%로, 약 64만 명의 인구가 우울증을 경험하

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뿐만 아니라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5년간 30% 가량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뉴시

스 2018). 그리고 정치지도자, 예술가, 연예인 등, 많은 유명인들이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울증이 급격히 증가 하면서 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정신장애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정신의학적, 심리

학적 지식이 확대 보급되면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정신병리 증상을 가장하여 

이차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자녀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군 면제나 대체복무 판정 결과를 받

아, 증상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발생한 ‘임병장 

사건’이나 ‘윤일병 사건’ 등과 같은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와 관련된 사고가 사회

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현역 군인이나 징병검사 대상자의 정신병리와 적응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졌다(정나래·최선 2016). 

전술한 바처럼 임상 현장에서도 신체 상해나 인지 및 정신 기능 장애를 가장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회사나 국가가 제공하는 보상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정나래·최선 2016). 이러한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에서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장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증상의 진위 여부를 정확

하게 가려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박유정·박병관·이현수·염태호 1997). 

이처럼 의도적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증상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과장하여 

나타내는 것을 정신병리학에서는 사병(詐病, Malingering, 혹은 꾀병)이라 부른다

(APA 2013). Grant와 Laurence(2000)에 따르면, 사병의 가장 큰 특징은 수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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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일관성, 즉 환자의 보고와 전문가에 의해 관찰되는 행동 간의 불일치성이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러한 행동 간의 불일치성을 탐지하기 위해 심리검

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보통, 사병 탐지를 위한 심리검사 도구는 질문지형 자기보고식 검사와 투사 검사

로 나눌 수 있다(Lubin·Larsen·Matarazzo·Sever 1985). 그 중 왜곡반응을 탐지

하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질문지형 자기보고식 검사로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2(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MPI-2), 

(Butcher·Graham·Ben-Porth·Tellege·Dahlstrom 2001)와 정서성과 허위

성, 강인성과 정신병적 경향성을 측정하는 검사인 아이젱크 성격차원검사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 (Barrett·Eysenk 1984) 등이 있

다. 그러나 MMPI-2와 같은 자기 보고식 검사와 관련된 연구들은 타당도 지표의 

진단 기준점만으로는 사병의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구별해 내는 것이 어렵다고 보

고되었다(Heinze·Purisch 2001; Lewis 2002). 특히, 질문지형 자기보고식 검사

는 피검자가 의도하는 대로 반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안면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진단적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증상을 쉽게 가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Frueh·Kinder 1994; Lees-Haley 1991). 

반면, 투사 검사는 자기보고식 검사와 달리, 피검자의 내성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어떤 반응이 옳고, 그르며, 어떤 반응을 통해 방어할 

것인지를 피검자가 잘 알 수 없다. 특히, 응답의 허위반응이 적고, 반응의 자유도가 

넓어 개인의 독특한 문제가 제한 없이 반응될 수 있다. 아울러 성격의 여러 차원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여 다요인적 해석이 내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피검자는 주어진 자극에 몰입함으로써 방어적이지 않은 입장에서 반응을 하게 되

며, 자극의 모호성 때문에 피검자가 의도한 목적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어렵다

(Mehren·Lehman 1978). 이러한 투사 검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로샤검사

(Rorschach Inkblot Test), 주제통각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 벤

더게슈탈트검사(Bender Gestalt Test; 이후 BGT) 등이 있다. 

그 중 Lauretta Bender(1938)가 개발한 BGT는 행동상의 미성숙을 검사하는 

신뢰로운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BGT는 검사가 간단하고, 실시와 채점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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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사 검사에 비해 쉬우면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잘 입증되어 있다(Hutt 1977). 

특히, 로샤검사, 주제통각검사와 달리 비언어적 검사이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을 

덜 받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BGT는 지각운동 발달 능력, 뇌손상과 

기질적 기능장애, 조현병, 우울증, 발달적 미성숙 등을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되고 있다(Marjerrison·Krause·Keogh 196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차적 이득을 위해 가장 보고하는 사병 환자를 탐지하기 

위해 우울증 환자와 우울증을 가장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증상을 꾸미

기 어려운 투사검사인 BGT를 이용하여 정신병리 척도 항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세웠다. 첫 번째는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및 우울 가장 집단 순으로 HABGT정신병리 척도 총점이 높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및 우울 가장 집단 간에 HABGT정신병리 

척도의 하위 항목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BGT를 사용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시지각 

및 구성 능력 장애를 탐색한 것이 있다(이소영·오상우 1998). 그리고 강순아와 

국승희(2000)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그 임상적 특징과 HABGT 반응을 

비교한 연구도 있다. 아울러 이혜란과 김재환(2002)은 입원한 조현병 환자를 대상

으로 자아강도 수준에 따른 BGT의 수행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인지 손상이 심한 집단이나 정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임상 장면에서는 우울증과 같은 신경증적 수준의 환자들도 많다.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BGT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Bender(1938)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사고의 흐름이 제한되고 지체되어 있어, 

정서나 연상 작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심한 우울증 환자는 기분이 

저조하여 BGT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도의 우울증 환자는 도형을 

지나치게 정확하고 세밀하게 모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Pasca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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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tell(1951)의 연구에서는 BGT의 정신병리 하위항목 중 ‘공간사용’이 우울지표

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으며, Donelly와 Murphy(1974)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엄격한 순서에 따라 도형을 모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Miller

와 Hutt(1975)의 연구에서는 형태를 왜곡시킴으로써 일탈을 보이는 뇌손상환자와 

달리, 우울증 환자들은 주로 형태를 변화시켜 도형을 모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Hutt(1985)는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하위항목 점수를 통해 다른 정신장애와 

주요우울증을 감별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우울증 환자에서 단순

화 지표가 대립경향이나 가장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Hutt 1977).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BGT 연구로는 조선미와 최정윤(1992)은 

우울증 환자 집단과 정상인 집단 및 뇌손상 환자 집단의 수행 차이를 살펴 본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정상인 집단과 우울증 환자 집단을 가장 잘 분류해주는 

항목은 교차곤란, 곡선곤란, 폐쇄곤란이었다. 특히, 우울증 환자 집단은 폐쇄곤란

의 항목에서 정상인과 뇌손상 환자 집단 보다 우수한 수행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우울증 환자가 지나치게 도형을 세밀하게 그린다고 제안한 Bender의 

제안과도 일치했다(조선미·최정윤 1992). 그리고 주요 우울장애에서 정신증 증상

의 유무에 따른 BGT의 수행특성을 알아보았다(손옥선·이은정·김희철 2007). 그 

결과 중첩, 폐쇄곤란, 곡선곤란, 각의 변화, 지각적 회전, 퇴영, 중복곤란 항목에서 

정신증이 있는 심한 정도의 주요 우울 환자 집단과 주요 우울 환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김유진과 최성진(2015)는 BGT를 사용하여 신경증 집단과 정신증 집단의 

부정왜곡 반응을 탐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Hutt의 총점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Hutt의 정신병리 하위항목 중 도형A의 위치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이 연구는 신경증 집단을 대상으로 부정왜곡을 탐지하려고 시도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하지만,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BGT를 이용한 사병 탐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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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법

1. 연구대상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A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중,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DSM-5(APA 2013)에 근거하여 주요우울장애 및 지속성 

우울장애로 진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총 48명 환자 중 우울증의 

절단점 기준인 BDI 16점 이하인 9명을 제외한 37명의 환자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은 총 82명 중 SCL-90-R의 T점수가 경계선 수준인 

50점 이상과 BDI 16점 이상인 15명을 제외한 67명을 두 집단에 무선 할당하였

다. 참여자는 본 연구 목적과 검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 측정도구

1)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간이정신진단검사는 Dorogatis(1977)가 개발한 ‘Symtom Checklist-90- 

Revision'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표준화한 9개의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형 다차원 증상 목록 검사이다(김광일·김재환·원호택 1984). 이는 9개의 

증상차원과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응답자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에서 ‘아주 심하다(4점)’까지 

5점 평점으로 채점하게 되어 있다. 본 검사에서는 점수의 합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SCL-90-R은 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총 9개의 증상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김광일·김재환·원호택 1984).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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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DI(Beck·Ward·Mendelson·Mock·Erbaugh 1961)는 우울증상을 바탕으

로 한 증상의 정도와 유형을 가늠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문항은 정서적, 인지

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을 포함한, 21개 문항의 자기 보고식 검사이다. 이 검사는 

각 항목마다 우울증상의 심도를 기술하는 4문장 중, 지난 1주 동안 피검자의 경험

에 적합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항목은 0점에서 3점의 점수가 할당되고, 전체 점수의 범위는 

0~63점까지 이며,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울 증상에 심각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는 신뢰도가 .79이였다.

3) BGT(Bender Gestalt Test) 

BGT(Bender 1946)는 미국예방정신의학협회 간행의 원판으로 9매 1조로 되어 

있다. 가로 6인치, 세로 4인치 크기의 백색 바탕 위에 기하학적 도형이 그려져 

있으며, 각 카드 뒷면에는 도형 A와 도형 1~8까지의 명칭이 붙어 있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는 .94였다.

3. 통계분석

이차적 이득을 얻기 위해 우울증을 가장 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기 위해 정상 

집단, 우울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 간에 차이 비교를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정신병리 척도의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또한, 세 집단 

간의 총점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사후비교를 위해 

Scheffé 다중비교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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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1. HABGT 하위항목별 차이 분석

HABGT 정신병리척도의 하위항목 중 특별히 어떤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 <표 1>과 같다.

정신 병리 척도

항목 정상 우울 우울 가장 F
사후검증
(Scheffé)

배열순서
4.00

(2.25)

5.22

(3.04)

5.68

(2.88)
3.31* 1=2, 2=3, 1<3

도형A의

위치

7.24

(4.06)

8.14

(3.47)

7.26

(3.74)
.66 1=2=3

공간사용
3.18

(3.92)

5.86

(4.55)

4.71

(4.50)
3.34* 1<2, 2=3, 1=3

중첩
1.41

(.86)

2.01

(1.70)

2.02

(2.27)
1.41 1=2=3

용지회전
1.00

(.00)

1.24

(1.03)

2.21

(2.40)
6.21** 1=2<3

폐쇄곤란
3.39

(2.45)

4.83

(2.60)

5.90

(2.44)
8.51*** 1=2, 2=3, 1<3

교차곤란
1.45

(1.33)

2.78

(2.29)

1.97

(1.61)
4.85** 1<2, 2=3, 1=3

곡선곤란
2.00

(1.44)

2.41

(2.06)

6.03

(3.02)
32.63*** 1=2<3

각의변화
1.30

(.77)

1.62

(.95)

1.88

(1.86)
1.72 1=2=3

지각회전
1.36

(.99)

1.32

(1.55)

2.59

(3.15)
4.02* 1=2<3

퇴영
4.36

(3.33)

6.27

(3.42)

7.97

(3.52)
9.28*** 1=2, 2=3, 1<3

<표 1> HABGT 정신병리척도 하위 항목별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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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첫째, 도형 A의 위치, 중첩, 각의변화, 단편화, 중복곤란, 고집화, 재묘사 

항목에서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우울 가장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공간사용, 교차곤란 항목에서는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 우울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배열순서, 폐쇄곤란, 퇴영 항목에서

는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우울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용지회전, 

곡선곤란, 지각회전, 단순화, 정교화 항목에서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울 가장 집단은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HABGT 집단 간 총점 차이 분석

집단에 따라 정신병리 척도의 총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또한 세 집단 간의 총점 차이를 

Scheffé의 다중비교법을 사용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단순화
2.91

(2.47)

1.89

(1.85)

4.88

(3.09)
12.93*** 1=2<3

단편화
1.00

(.00)

1.32

(.94)

1.26

(1.54)
.93 1=2=3

중복곤란
1.41

(1.73)

1.85

(2.08)

2.32

(2.83)
1.37 1=2=3

정교화
1.00

(.00)

1.00

(.00)

1.71

(1.66)
6.32** 1=2<3

고집화
1.64

(1.45)

1.24

(.83)

1.53

(1.73)
.78 1=2=3

재묘사
2.09

(2.19)

1.73

(1.30)

1.53

(1.57)
.92 1=2=3

* p＜.05. **p＜.01. ***p＜.001. (  )안은 표준편차, 1=정상 집단, 2=우울 집단, 3=
우울 가장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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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병리 척도

항목 정상 우울 우울 가장 F

PSV 총점 40.30(9.25) 50.16(8.39) 61.45(11.54) 39.21***

<표 2> HABGT 정신병리 척도 총점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의 합 평균 자승화
사후검증
(Scheffé)

집단 간 2 7505.90 3752.95 1<2<3

집단 내 101 9666.34 95.71

전 체 103 17172.24 F=39.21***

* p＜.05. **p＜.01. ***p＜.001. 1=정상 집단, 2=우울 집단, 3=우울 가장 집단

<표 3> HABGT 정신병리 척도 총점 Scheffé의 다중비교 결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세집단의 정신병리 척도 총점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p＜.05)가 있었다. 아울러 세 집단의 Scheffé의 다중비교법을 

사용하여 사후비교를 한 결과는 우울 가장 집단의 총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우울 집단, 정상 집단 순이었다. 

Ⅴ.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이차적 이득을 위해 우울증을 가장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벤더게슈탈트검사의 효용성을 알아본 것이다. 본 연구의 나타난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및 우울 가장 집단 간의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총점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이며, 우울 가장 집단의 총점이 가장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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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첫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총점이 우울증을 가장 하는 환자를 탐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의미한다. 이는 

‘HABGT에서 중요한 것은 척도의 총점이다.’ 라고 하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Hutt 1985). 특히, 우울 가장 집단이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에 비해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총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우울 가장 집단이 이차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증상을 더 과장되고 심각하게 

보이려고 하였음을 시사한다. 

둘째,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및 우울 가장 집단 간의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하위 항목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두 번째 연구가설도 지지가 되었다. 

HABGT 정신병리 척도 하위 항목별 집단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배열순서, 

도형 A의 위치, 중첩, 각의 변화, 단편화, 중복곤란, 고집화, 재묘사 항목에서는 

정상 집단, 우울 집단, 우울 가장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8개의 항목들은 주로 뇌손상환자에게 나타나는 항목이며, 우울증 및 우울증을 가

장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항목임을 의미한다. 

셋째, 공간사용, 교차곤란 항목에서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Pascal과 Suttell(1951)의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 것이었다. 구체

적으로 ‘공간사용’ 항목은 우울증을 탐지하기 적합한 항목이며, 위축된 성향이나 

심리사회적 환경에서 제한된 자기표현을 암시한다. 즉, 우울한 환자의 경우 제한된 

공간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린다는 것이다. 조선미와 최정윤(1992)은 우울증 환자

와 정상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교차곤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는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 이 항목은 주로 형태를 왜곡시킴으

로써 일탈을 보이는 정신증적 환자들과 달리 우울증 환자들은 주로 형태를 변화시

켜 도형을 모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조선미·최정윤 1992). 즉, 우울증 환자의 

특징인 위축된 성향과 우울감이 ‘공간사용’ 과 ‘교차곤란’ 항목에서 가장 잘 드러나

며, 이는 BGT 하위항목 중 우울증 환자를 선별하는데 있어 가치 있는 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배열순서, 폐쇄곤란, 퇴영 항목에서는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onelly와 Murphy(1974)에 따르면, ‘배열순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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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환자는 엄격한 순서에 따라 도형을 모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 

외에 우울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우울 가장 

집단이 우울증 환자들은 도형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혼란스럽게 그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도형의 배열을 질서 정연하지 않고 더 혼란스럽게 그렸음을 

반영하는 것 같다. 즉, 우울 가장 집단은 ‘폐쇄곤란’ 과 ‘퇴영’ 항목에서 정상 집단에 

비해 도형을 세밀하게 그리지 않고, 도형의 여러 부분을 결합해서 그리거나 서로 

근접되어야 할 두 그림을 접촉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형태를 변화시켜 도형을 모사한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배열순서, 폐쇄곤란, 

퇴영’ 항목은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난 항목임으로 정상

인들 중 우울증을 가장 하는 환자를 탐지하기에 좋은 항목임을 의미한다. 

다섯째, 용지회전, 곡선곤란, 지각회전, 단순화, 정교화 항목에서 우울 가장 집단

은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항목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울 집단에 비해 우울 가장 집단은 용지를 회전하거나 지각 회전을 

하여 도형을 그린 경우가 많았다. 또한, 충동적으로 도형을 묘사하여 곡선을 더 

많이 그렸으며, 도형을 단순하게 모사하였다. 아울러 조잡하게 도형을 그려 도형의 

형태가 현저하게 변해 버린 경우도 있었다. 이는 우울 가장 집단이 우울 집단에 

비해 도형을 충동적이고 우울환자들 보다 자신의 증상을 더 가장되게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우울 가장 집단은 BGT 모사단계를 한 후, “우울증을 가장 하는 환자들은 도형을 

어떻게 그릴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대다수는 “대충 그릴 것 같다.”, “힘없이 

그릴 것 같고, 그림을 다 그리지 않을 것 같다.”, “그림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무언가 이상하게 그릴 것 같다.”라고 답을 하였다. 즉, 우울 가장 집단은 정상 집단

과 우울 집단에 도형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형태를 변형하여 표현하고 더 

가장되게 표현 하였다. 이에 ‘용지회전, 곡선곤란, 지각회전, 단순화, 정교화’ 항목

은 우울증 환자 중 우울증을 가장 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는데 좋은 항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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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는 우울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및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체, 인지 기능장애를 가장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허위반응

이 적고 간편하게 정신병리를 변별해 낼 수 있는 BGT를 통해 우울증을 사병 탐지

에 효용성을 알아보았다는 것이 중요한 의의가 될 수 있다. 

두번째로는 본 연구가 정상 집단, 우울 집단, 우울 가장 집단을 대상으로 BGT를 

실시하여 우울증을 가장 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정상 집단, 우울 집단, 우울 가장 집단 간의 결과 분석을 통해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총점과 하위항목 중 ‘용지회전, 곡선곤란, 지각회전, 

단순화, 정교화’ 항목이 우울증을 가장하는 사병환자들을 선별하는데 중요한 항목

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질문지형 자기보고식 검사의 안면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진단적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증상을 쉽게 가장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검사 자체가 간단하다. 

세번째로는 짧은 시간 내에 탐지가 가능하여 임상 장면 이외에도 모병업무를 

담당하는 병무청이나 상해 평가를 위한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은 우울증 환자 37

명과 정상 집단 33명, 우울 가장 집단 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표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병 환자들의 표본이 실제 장면에서의 사병 환자들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가의 외적 타당도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실제 사병을 보이는 사람들은 보상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어 복잡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상대적으로 가장과 관련한 국내 연구가 부진한 실정이며, 특히 BGT를 

사용한 가장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BGT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넷째, 유사한 연령대의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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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가장하는 집단이 BGT검사를 통해 어떤 항목에

서 가장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실제 임상장면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정신과적 진단들을 목표증상으로 해서 증상을 가장하는 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우울증과 성격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진단들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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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utt BGT 정신병리 척도의 채점표

변인 도형(일탈이 일어난 도형) 척도가

1 배열순서
변인 정상(1회)

아주엄격

(0회)

불규칙(2회 

이상)
혼란

PSV 1.0 4.0 7.0 10.0

2 도형 A의 위치
변인 정상

자기중심

적
비정상

PSV 1.0 5.0 10.0

3 공간사용

변인 정상 비정상

횟수 0 1 2이상

PSV 1.0 10.0

4 중첩

변인
중첩경향

없음 있음 보통 극단적

횟수 0 1 2 3

PSV 1.0 2.5 4.0 5.5

변인
중첩

있음 보통 극단적

횟수 1 2 3

PSV 7.0 8.5 10.0

5 용지회전
횟수 없음 1~2개 3~8개 전부

PSV 1.0 5.5 7.0 10.0

6 폐쇄곤란

도형 A 2 4 7 8

횟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채점 1 2 3 0 1 2 1 2 3 1 2 3 1 2 3

소점 0 1~2 3~5 6~8 9이상

PSV 1.0 3.25 5.5 7.75 10.0

7 교차곤란

도형 6 7

소점 0 1 2 3이상

PSV 1.0 4.0 7.0 10.0

8 곡선곤란

도형 4 5 6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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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도형(일탈이 일어난 도형) 척도가

9
각의 

변화

도형 2 3 4 5 6 7

소점 0 1 2 3 4 5

PSV 1.0 2.0 4.0 6.0 8.0 10.0

10
지각적 

회전

도형 A 1 2 3 4 5 6 7 8

회전 ° ° ° ° ° ° ° ° °

기준 4°이하 5°~14° 15°~79° 80°~180°

PSV 1.0 4.0 7.0 10.0

11 퇴영

도형 1 2 3 5

발생 × ○ × ○ × ○ × ○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12 단순화

도형 A 1 2 3 4 5 6 7 8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13 단편화

도형 A 4 7 8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14 중복곤란

도형 A 4 6 7

소점 0 1 2

PSV 1.0 5.5 10.0

15 정교화

도형 A 1 2 3 4 5 6 7 8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16 고집화

도형 1 2 3 5 6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17 재묘사

도형 A 1 2 3 4 5 6 7 8

소점 0 1 2 3 4

소점 0 1 2 3 4

PSV 1.0 3.25 5.5 7.75 10.0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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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tility of the Bender Gestalt Test to Detect 

Malingered Depression
3)4)

Yang Hee Jo*·Seong Jin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utility of the Bender Gestalt 
Test to Detect malingered depress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was 
conducted in 33 normal, 37 depressed, and 34 depressed malingerde. 
The measurement was performed using the copy stage of BGT, and 
the scoring system used was Hutt psychopathology scale. The 
measurement was performed using the simulation stage of BGT, and 
the scoring system used was Hutt psychopathic scale.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verified by calculating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ach group of psychopathology scale, and multiple 
comparison method was performed. As a result, the scores of 
malingered depressive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ose of normal group and depressed group in paper rotation, 
curvature, perception rotation, simplification and refinement among 
HABGT psychopathology scale. The above five items were important 
for screening privately ill patients pretending to be depressed. These 
results can be implemented in a short time,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questionnaire self-reported test when the BGT detects a 
malingering. And in addition to the clinical scene, it may be useful 
for evaluating the military service in charge of recruitment or for 
evaluating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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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전문복지관 이용경험 연구*
1)

박시은**ㆍ전지혜***

논문요약

본 연구는 여성 장애인복지관의 이용경험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를 면
밀하게 탐색하고 여성장애인 복지사업 증진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질적연구방
법을 적용하였으며, 의도적 표집을 통해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을 17명을 모집하여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여
성장애인에게 여성 장애인복지관은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공간이었다. 또한 여성장
애인들은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을 통해 개인차원, 가족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
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장애인복지관은 
여성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시스템과 운영방식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은 낮은 장애이해가 문제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 고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최적의 공간은 여성장애인복지관이었다. 향후 여성장애인
전문복지관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건강, 직업, 출산ㆍ가사ㆍ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지역 내 또래 여성장애인과의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을 통해 여성장애
인복지 서비스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주제어: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전문복지관, 복지관 이용, 장애인복지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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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분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성프란치스꼬 장애인복지관에 감
사드립니다.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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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목적으

로 설립되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19). 현재, 장애인에 대한 지원 패러다임이 사

회적 모델과 당사자의 권리중심실천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장애인복지

관 역시 이에 맞는 새로운 기능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다(윤재영 외, 

2017). 특히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개별화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권리기반 서비

스 제공 등은 장애인복지관이 앞으로 추구해야할 실천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김용득, 2017), 그 주요 논의에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 변화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고령화, 중증화, 발달장애인 

이용자비율의 증가 등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인 것이다(윤재영 외, 

2017). 이에 덧붙여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로서 고려해야할 대표적인 집단이 여성

장애인이다. 장애인 이용자 특성은 주로, 연령이나 장애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성별특성에 따른 욕구와 서비스 이용이 차이가 있는 만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려

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에 노출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정책 영역에서 모성권에 대한 보장 외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으며, 

최근 이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새로운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서해정, 장명선, 2018; 최선경, 2018). 기존 남성장애인 경험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경험을 충분히 보장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주연, 최지훈, 

2017).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지원과 모성권 보장의 필요성은 다수

의 논문에서 다뤄졌으며,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성장애인 대상 법안 

및 정책을 마련하기도 했다1).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제

1)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4조(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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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장 수준은 아직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서해정, 장명선, 2018, 

2019, 김지영 외, 2018, 김성희 외, 2017).

이러한 여성장애인 정책의 부재는 실천현장에서도 서비스 부재로 이어진다. 장

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여성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초점을 맞춘 복지제공의 중심

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고,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기관일 

뿐만 아니라(김성희 외, 2017), 지역사회의 공식적ㆍ비공식적 자원과 지원체계를 

확장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관이다(강

승원, 2015; 최선경,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여성장애인 대상 서비스는 그들의 욕구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에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장애인 전문 장애인복지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전국에 2곳뿐이고(한

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20), 일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성장애인 대상 사업운영 

여부와 사업 내용 등을 조사한 기존 보고서는 존재하지만(여성가족부, 2010, 전지

혜 외, 2019), 실제 여성장애인의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이 어떠했고, 그 

경험은 일반 장애인복지관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성장애인 전문복지관은 민간차원의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역사적으로 사회구조적 차별을 받아온 여성, 장애인, 아

동, 노인 등의 집단에게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다양한 

제도로 실현되고 있다(이재희, 2016). 여성장애인은 차별받는 대표적인 소수 집단

으로서,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필요한 대표적인 대상이다. 여성장애인에

게 그들이 가진 특수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의는 확대되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거나 여성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를 남성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한 형태로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으로 여성장애인 전문복지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이 높지 않고, 일반 장애인복지관

에서 여성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노동부(여성장애인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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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을 알아보고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여성장애인 전문 복지관은 서울에 위치

한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뿐인데, 본 연구

에서는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여성 장애인복지관의 특징과 일반 장애인복지관과의 차

이, 이용의 한계 등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대상사업의 필요 또는 전망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함으로써 당사자 권리중심의 복지관 사업실

천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권리에 관한 선행연구

여성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로 꼽힌다. 남성장애인에 

비해 고용 및 교육수준이 낮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할 확률이 높으며, 

폭력 및 차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고령비율도 남성장애인보다 높다.(장애인실태

조사, 2017; 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이에 최근 몇년간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

별에 노출된 여성장애인의 삶과 실태에 대해 조사하거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는 국내 여성장애인의 

실태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보고서이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김성희 

외, 2017)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실태와, 여성장애인으로서 

어려운 점 등을 밝히고 있으며, 여성장애인들이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자녀양육지원, 활동지원인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애인실

태조사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 관련 연구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을 포함한 모성권에 

대해 다룬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주연, 최지훈(2017)은 전라북도 여성장애

인을 대상으로 모성권 관련 경험실태와 욕구 등을 조사하고, 복지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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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대부분이 남성장

애인의 경험과 생활실태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서의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욕구(특히 모성권)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

다. 또한 서해정, 장명선(2018)은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모성권 개념 및 보장방

안에 대해 연구했는데,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사회적 권리로서, 임신과 피임, 출

산에 대한 통제 및 선택권, 친권 및 육아권 등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 

및 시민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여성장애인의 높은 성범죄 피해실태와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한 

김지영 외(2018)의 연구가 있는데, 여성장애인의 안전권을 논의하였다. 한편 사회

적 지원정도가 기혼 여성 지적장애인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한 강승원(2015)의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에 집중했

다. 두 연구 모두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 활동지원제도와 성

견후견제도 확대를 제안했고, 여성장애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평생교육 

및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자녀양육 지원, 가사지원, 공식적ㆍ비공식적 지원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최근 들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

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재생산권 또는 모성권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때에도 결혼과 임신, 출산, 

자녀양육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여성장애인의 재생산권과 모성권 

보장은 사회적 권리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여성장애인의 삶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연구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선행연구 모두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취약성과 높은 복지욕구에 비해 사회적 지원

이 부족한 것을 문제 삼았다. 즉, 여성장애인의 실질적 사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여성장애인의 안전권과 모성권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둔 것에서 벗어나,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 자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여성 성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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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여성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

으로 복지관이용경험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가 충분히 충

족되는지 향후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안전권 보장에서의 취약성만을 논의하는 차원과 달리 여성장애인의 종합

적인 복지 욕구를 검토하고 향후 여성장애인 복지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장애인 복지관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

장애인복지관은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로서(김성희 외, 

2017), 향후 여성장애인 대상 복지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현재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성장애인 대상 사업운영 여부와 

사업 내용 등을 조사한 연구로는 여성가족부(2010)와 전지혜 외(2019)가 있으며, 

그 외 여성장애인 대상 장애인복지관 운영방향 및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은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이준상 외, 2017. 최선경, 2018, 윤재영 외, 2017).

 여성가족부(2010) 연구는 여성장애인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및 여성장애인 이용 

현황을 조사ㆍ분석했는데,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운영예산

과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장애인에게 고용지원 및 

직업재활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향후 여성장애인 대상 사업으

로 스포츠 여가활동 사업 신설을 제안하였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가족부(2010)의 연구와 달리 전지

혜 외(2019)는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 및 여성장애인 이용자의 여성장애인 

사업에 대한 필요도와 인식차이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복지관

이 여성장애인 대상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주로 자녀양육, 일자리 및 자기계

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 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기관 및 종사자,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응답은 각각 차이를 보였다. 기관 

대표와 종사자는 ‘가사・양육지원’을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 영역으로 인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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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여성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유형이나 연령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직업

(취업·창업)지원’과 ‘건강・의료지원’에서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

려 가사・양육지원의 필요성 인식은 높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이 필요

로 하는 사업과 실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사업은 큰 차이를 보였다. 

기관에서는 대체로 여성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장애인 

당사자는 고령여성장애인 건강관리를 가장 필요로 했다. 종사자의 경우 여성장애

인 상담 및 권리구제(성희롱, 성폭력 피해 등)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기도 했다. 

이준상 외(2017)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의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여성

장애인 현황 및 지원정책을 조사하고, 여성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등을 통해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의 기본모델을 개발했다. 기본모델의 기능 

및 역할은 젠더 및 장애관점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능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으로 기본모델 운영을 위해서는 공간 확충

과 인력 및 전문성 확보, 조직개편,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운영 자율성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을 함께 강조했다. 

최선경(2018)은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거점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기초상식 

정보제공 매뉴얼 개발, 출산관련 상담서비스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가족 개별프

로그램 제공, 의료기관 연계, 사례관리 지원 등의 구체적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이 높지 않고, 일반 장애인복지관

에서 여성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여성장애인의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이 어떠했고, 그 경험은 일반 장애인복

지관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윤재영 외(2017)은 장애인복지관이 변화하는 시대에 알맞게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는 지원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고, 이용자에 맞는 지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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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를 꾸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가 점차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변화 또한 장애인복지관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기에, 여성장애인의 장애인복지관의 이용경험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여성장애인의 욕구보다는 종사자의 관점

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가부(2010)의 연구도 종사자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이준상 외(2017)의 연구도 젠더 관점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으나 

당사자의 실질적인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최선경(2018)도 모성권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지혜 외

(2019)의 연구는 종사자와 장애인이용자의 욕구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질적 자료를 통해 어떤 욕구를 어떤 방식의 사업으로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 전문복지관 

및 다른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복지관 등을 이용해 본 여성장애인에 초점을 두고 

이용경험을 알아보고자 한다. 향후 여성장애인 복지사업의 방향정립에 중요한 기

초자료가 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인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

지관 이용자 중 연구주제에 대해 풍부하고 적절한 구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모집했다. 참여자 모집시 장애유형과 연령, 여성장애인복지

관 외 타 장애인복지기관 이용경험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노력했으며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뒤 자발적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연구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3-4개의 그룹 내 6명 

정도의 참여자를 배치하는 제안(Rabiee, 2004)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로서 최종 선정된 여성장애인은 총 17명이며,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인터뷰 가능 일정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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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1의 경우 지체ㆍ뇌병변 및 시각장애, 그룹 2는 지체ㆍ뇌병변, 그룹 3은 청각

장애, 그룹 4는 발달장애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애초에 장애유형을 고려해 그룹을 

나누고자 하였으나, 참여자의 일정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되었다. 다음은 

연구에 참여한 여성장애인 17명의 특성이다.

FGI 

그룹
참여자 만 나이 장애유형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연수

타복지관 

이용경험

1

1 47세 시각장애 - 유

2 30세 시각장애 - 유

3 52세 지체장애 - 유

4 43세 뇌병변장애 - 유

5 38세 지체장애 4 유

2

6 48세 지체장애 - 유

7 27세 지체장애 15 유

8 57세 뇌병변장애 4 유

9 61세 뇌병변장애 2 유

3

10 62세 청각장애 10 유

11 42세 청각장애 17 유

12 51세 청각장애 14 유

13 41세 시각장애 11 유

4

14 60세 지체장애 5 유

15 27세 발달장애 8 유

16 39세 발달장애 - 유

17 44세 발달장애 모(母) 11 유

<표 1> 연구에 참여한 여성장애인의 특성

 

2.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을 초점집단인터뷰

(FGI)를 통해 조사했다. FGI는 특정집단을 반드시 대표할 수는 없지만 목적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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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인터뷰를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

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다(Thomas et al, 1995, Rabiee, 2004 재인용). 집단역동

(group dynamics)은 FGI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그룹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기 때문에 개별 인터뷰에 비해 더 깊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Thomas et al, 1995). 이는 여성장애인들의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과 인식,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더욱 생생하고 풍부하게 풀어낼 수 있다.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팀당 1회씩 총 4회 진행

되었으며, 1팀당 여성장애인 4-5명이 참여했다. 각 면접은 성프란치스꼬 장애인복

지관 내 프로그램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이뤄졌고, 면접 당시 기록한 현장노트,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 파일, 녹음파일을 전사한 기록자료 등을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여성장애인의 여성전문 장

애인복지관 이용경험과 일반 장애인복지관 및 일반 복지시설 이용경험, 각 경험의 

비교를 통한 여성전문 장애인복지관(또는 서비스)의 의미, 참여자들이 여성장애인

으로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통해 여성장애인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여성대상 복지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했다.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질문

여성장애인

복지관 이용경험

- 여성장애인복지관을 언제부터 어떻게 이용하게 되었나요?

- 여성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 인가요?

- 여성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해본 사업ㆍ서비스 중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성장애인복지관 이용의 좋은점ㆍ나쁜점은 무엇인가요?

복지기관 이용경험

(여성장애인

복지관 제외)

- 남성장애인과 함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나요? 있

다면 그 경험은 어떠했나요?

- 비장애 여성과 함께 복지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

면 그 경험은 어떠했나요?

<표 2> FGI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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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공통된 특성인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화함으로써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얻고자 노력했

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러운 토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의 반응 및 답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질문을 변형하거나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인터뷰 상황과 집단 내 나타나는 역동을 활발하게 촉진시킬 수 있었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참여자 모집시 뿐만 아니라, 인터뷰 실시 전 참여자

들에게 연구목적과 인터뷰 내용, 연구참여로 인한 이익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

한 뒤 연구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연구진이 보관했다. 또한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

는 것과 원하는 경우 어느 때나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인터뷰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했다. 전반적인 인터뷰 진행은 

연구책임자가 담당했고, 연구조교가 참관자로 자리에 함께 했다. 필요에 따라 수어

통역사를 함께 배치하여 청각장애인 참여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Connelly와 Clandinin(2000)의 주제어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인터뷰를 통해 얻은 녹취 전사자료와 현장메모를 

읽어나가면서 연구 주제와 목적, 연구문제에 대해 재고찰하여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하고, 인터뷰 참여자의 연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제와 중요한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좋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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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중심으로 요약ㆍ정리했다. 각 사례 간 공통적인 내용이나 단어를 찾고,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비교한 뒤 그들의 이야기를 주제와 그에 대한 의미로 

묶어 범주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묶어낸 주제와 의미들을 핵심 연구주제인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를 중심으로 상위ㆍ하위 개념으로 배치하고 범주화 

했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와 참여자의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연구자가 함께 인터뷰 녹음파일과 전사내용을 반복

해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주화 작업을 진행했다.

Ⅳ. 연구결과

분석 결과,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여성 장애인들은 남녀가 통합된 복지기관과 여성 

장애인복지관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에 매우 만족하

고 있었다. 또한 앞으로도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길 희망했으며 여성대상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

용경험을 중심으로 범주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주제 소주제

여성 

장애인복지관의 

경험과 의미

1) 알음알음 알게된 세계

2) 여성장애인 간의 공감대와 지지의 공간

3) 남성장애인의 시선과 접촉으로부터 자유한 공간

4) 위협과 불쾌감으로부터 자유한 공간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을 통한 변화

1) 삶의 활력을 얻음

2) 양육부담의 감소

3) 가족 및 부부관계 증진

4) 세상에 대한 기여와 자부심이 생김

<표 3> 분석결과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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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장애인복지관의 경험과 의미

가. 알음알음 알게 된 세계 

인터뷰 참가자들은 주변 지인을 통해, 다른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연계를 통해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게 되었다. 여성 장애인복지관에 온 이유는 참여자별

로 다양했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주로 생활ㆍ자녀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이용하

기 위해, 직업재활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복지관을 찾았다. 참여자들에게 

여성 장애인복지관은 알음알음 알게 된 새로운 세계였다.

어, 저는... 교회에, 그 집사님이 구청을 다니는 분이예요. 이제 구청에서 일하는, 복지가 

있으니까 한 번 가보라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참여자 4)

저는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은 아닌데, 여성장애인 이런 거 자체가 있다는 게 

드림스타트에서 연결을 해주셨어요, (참여자 5)

저는 성프란치스꼬 복지관에 온지는 거의 한 10년 다 되어가요. 근데 어떻게 왔느냐면, 

여성장애인의 

복지사업 

이용 어려움

1) 남성중심적 기관운영

2) 장애유형ㆍ정도에 따른 제약

3)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고려부족

4) 서비스 양 부족 및 운영시간의 제한

여성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바람

1)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2) 일하는 삶에 대한 욕구

3) 출산ㆍ가사ㆍ양육에 대한 지원욕구

4) 같은 지역에 사는 또래 여성장애인 간 자조모임 활성화

5) 긴급지원 및 안전귀가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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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좀 어눌하고 귀도 안들리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게 꺼려졌어요. 동사무소에서는 

그 뭐지, 보건소. 보건소가는 차가 온다고. 근데 제가 이야기 했어요. “나는 그냥 있고 

싶다. 나가봤자, 나만 천덕꾸러기같이 그러니까... 나는 살고 싶지가 않다.” 그랬어요. 

나가봤자 좋은 데도 없고, 애들... 자식도 있고…….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을 알아봐주신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알아봐달라. 그랬더니만은, 여기를 소개시켜주고. 그랬더니 여기

가 낙원이에요. 너무 좋아요. 재미있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나. 너무 활기차고. 

여기 기관에 오니까 이제 좀 살 거 같아요. 내가 너무 그런 생각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에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웃음). (참여자 10)

복지관을 이용한 거는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신랑이 지체가 좀 심하고 저는 시각(장애인)

이다 보니까. (중략) 홈헬퍼라는 걸 알게 되어서 동사무소 통해서 이쪽으로 홈헬퍼를 해가

지고. 아이가 한 돌 쯤 무렵에 처음 복지관을 이용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즐겁게 하고 있어요. (참여자 13)

나. 여성장애인 간의 공감대와 지지의 공간

인터뷰 참여자들은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여성장애인 간 공감대와 지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표현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경험은 비장애 

여성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함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장애인들 간 정보공유

나 공감, 지지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복지관이나 남성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들이 같이 교육에 참여해도,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그런, 애로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감할 순 없잖아요. 근데 여성장애인 

사업이 있다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서로 공감할 수 있는,(중략) 건강 문제나, 갱년기 

전에 이런 거나, 아이들 자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 복지관에서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여성장애인(프로그램)을 하면서 일반인하고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다른 일반인하고 

같이 이거를 하면, 되게 위축이 돼요.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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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이라던지 자기이해교육 이런 인권교육이 있어서 강사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강사로 활동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사회활동을 어떤 식으로 살아 가는게 맞는 건지 대한 피드백을 여기서 

많이 받게 되었어요.(중략) 이런 삶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참여자 6)

또한 참여자들은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자신과 연령대가 비슷한 여성장애인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다른 기관의 장애인 이용자들이 

대부분 고령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용자 간 친밀한 관계형성이 어렵고, 프로그램 

참여에 흥미를 느끼기 어려워했던 것과 달리 여성 장애인복지관에서 30-40대 여

성장애인 끼리 교류한 경험을 의미있게 생각했다.

구청에서 장애자들 위주로 하는 컴퓨터를 했는데, 거기는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많다보니까... 대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략)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제 또래를. 제가 이제 올해 사십인데, 또래가 없어요. 

(참여자 5) 

여기 오기 전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노인들 같은 경우

가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 때 제가 30대였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노인... 그래서 가서 대충 막하고(웃음) (참여자 4)

다. 남성장애인의 시선과 접촉으로부터 자유한 공간

참여자들은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남성장애인과 함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기는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남성장애인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경우, 남성장애인의 시선을 받거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불편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참여자 5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 

장애인 조직을 형성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이 모두 남성이어서 참여가 꺼려지고 

불편했던 경험을 이야기했고, 참여자 9는 남성장애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외적

인 모습에 따라 대우가 달라져 신경써야 하는 불편함을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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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이제 필라테스 수업을 했는데, 남성분들이랑 같이 

했어요. 근데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물론 그 분도 시각장애인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이 보이는 정도가 천차만별이니까. 그리고 운동이란 게 하다보면 막 몸이 

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건 같이 여자들끼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참여자 1)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장애협회를 만들 건데,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려고 딱 봤는데, 

다 아저씨들인 거예요. 다 남자 분,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랑 안 맞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놀러가자고 연락 오고, 그러면 어우 아니에요, 하고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보면 여성 장애자들이 없어요. (참여자 5)

중증이다 보니까 남자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스킨십 이런 거를 

하거든요. (중략)아픈 아이인데도 유독 예뻐 보이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럼 가서 만지고...

그런 게 내가 여자애를 키우는 엄마로써 되게 안 좋죠. (참여자 17)

라. 위협과 불쾌감으로부터 자유한 공간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

로서 여성 장애인복지관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차별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었

다.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공공장소에서 

남성으로부터 위협이나 불쾌한 시선을 받기도 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적 아름

다움’을 강요받거나,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를 받는 경험도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지. 복지관에는 남성분들 계시니까 아 뭐 우리가 여성주의냐 

막 이런 얘기를...본인들도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지 아니라고. 너희들이 오버

하는 거 아니냐 이러시고...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장애인이라는걸 두 가지를 

받게 되니까 눈빛 진짜 안 좋거든요.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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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때도 1학년 친구들하고 계속 괴롭혀가지고, 남자애들이... [남자애들이 어떻게 괴롭혔

어요?]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놀리고 그래가지고. (중략) 아예 반까지 들어와요. 반이 이제 

1·2학년은 남녀 따로 있어요. 근데 여학생 반까지 들어오면서 막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억 때문에 따로 있는 게 편하다는.] 네. 아빠도 그런 걸 알고 있고 해서 

남녀복지관보다 그냥 여성복지관을 다니는 게 낫겠다고. (참여자 15)

남자들은 활개피고 돌아다니는데 여자들은 쪼그려 앉아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

게...그때도 그런걸 잘 몰랐어요. 그냥 그렇구나. 저렇게 앉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에요. 그 나름의 질서 속에서 그렇게 자유로

운 걸 보니까.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쉴 때의 

자유로움.. (참여자8)

그리고 남녀공동복지관 가면 아무래도 옷도 막 구질구질한거 입고가면 업신여겨요. 업신

여기고..좀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깨끗이 하고...화장도 하고...이렇게 나가고 

싶지, 나는 구질구질하고 이런거...(싫어해요.) (참여자 9)

2. 여성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을 통한 변화

가. 삶의 활력을 얻음

참여자들은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성취감을 느끼며, 삶의 

활력을 얻고 있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가사와 양육에서 잠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중도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며 자신의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장애정체감의 형성 모습이 나타나기

도 했다.

처음에는 죽고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뭐해. 내가 장애인이야? 나 아니야. 

맨날 부인하고 그러다가 또 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살아가다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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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게 되더라구요. (중략) 지나가다가 이런 장애인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여성복

지관에)갔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우울증이 없어지고. (참여자 8)

복지관 나오면서...나는,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니까 너무 많고..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많고. (중략)진짜. 이런 기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참여자 9)

집에 있을 때는 막 퍼져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좋아요. 집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되었나 싶고 진짜 우울했어요. 진짜 살맛이 없었어요. 갑자기 막 병신이 되니까...하

루아침에...(중략)지금은 좀 좋아요. (참여자 9)

나. 양육부담의 감소

참여자들은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덜게 되었다

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주로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 발달지원, 심리ㆍ정서지원 서

비스를 이용했으며, 복지관에서 기존에 알지 못했던 다양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

록 연계해준 것에 대해 매우 만족했다.

 

제가 여기서도 애들, 막내를 학습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심리 검사까지 받고 

심리센터까지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혜택을 줬는데,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참여자 5)

저는 저희 아이가, 여기서 성프란에서 대학생 멘토 서포터즈 지원을 받았어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아이가 공부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 많은 지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참여자 3)

특히 참여자들은 서비스들을 가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크게 만족했

는데, 이는 가정에서 이용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어린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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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언어발달지원 사업 이용하고 있고, 그게 이제 집에 방문해갖고 애들 독서지도나 공부활동 

해주는 건데 그거 하고 있고. 타 복지관에서는 다 복지관을 방문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 파견이라. (참여자 2)

다. 가족 및 부부관계 증진

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은 부부 간, 가족 간 관계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배우자를 이해하고 부부 간의 

관계가 돈독해진 경험도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장애인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행프로

그램 또한 긍정적 인 평가를 받았다.

저는 2년 전인가 부부 수업을 했었어요.(중략) 몰랐던 사실을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알게 

됐던 것 같고. 아무리 부부라도 말을 안 하고 이런 데서라도 소통하니까 나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여자 13)

복지관에서 가족 나들이 1박2일 캠프라던가 생태 숲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찍은 사진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하고, 레크리에이션 그런 것도. 그런 가족 나들이가 좋았는데. 그런데 

저도 한 두 번인가 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장애인 가족들이 여행을 

잘 못 가잖아요. 차량도 그렇고... 그런 활동이 좋았던 것 같네요. (참여자 13)

라. 세상에 대한 기여와 자부심이 생김

여성 장애인복지관에서의 경험은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또한 확장시켰

다. 참여자들은 기존 생활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신이 

활동하는 사회의 범위를 넓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다른 장애인들과의 여가생활,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도전, 봉사활동 등 참여자들은 자신의 활동이 갖는 

사회적 기여를 느끼고, 이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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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집에서만 있거든요. 나오질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 처음 볼링동아리를 여기서 

인제,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 이제 나오면서, 애들 키우면서 여태 뭐라고 해야 하지, 당당하

지 못했다고 해야 하나? 장애가 있다 보니까. (중략) 어울릴 수가 있다는 게 제가 이제 

소통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창피하지가 않은 거구나. (참여자 5) 

여기가 없었다면 그냥 집안에서 동네에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곳, 내가 가고자 

하는 곳만 다녔을 텐데 (중략) 그래도 내가 가서 무언가를(장애인식개선 강사) 하고 있구나 

사회변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참여자 6)

제가 또 다문화 가정에도 관심이 있어서 몽골에서 온 청각장애인 여성을 또 돕고 있는데요. 

그렇게 연계가 되어서 도움을 주는 입장도 되었고, (참여자 12)

여성장애인복지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정리하는... (정리전문가)동아리가 있어요. (중

략) 오랫동안 가족 봉사 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참 좋은 거 같아요. (참여

자 4) 

제가 말벗이라고 해야하나,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하고 대화하고. 일주일에 한 

시간 반 방문해서 같이 말벗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할머니들이 가면은 “아이고 어서와. 

내 딸이야!” 하면서 좋아하시고. 저 역시 어머니처럼 “어머니 저 왔어요.” 하면 되게 반가워

하시고. 내가 조금 늦으면 왜 안 오냐고 걱정돼서 전화오고. 그게 참 제가 봉사하는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저를 그래도 필요로 하는구나, 싶었어요. (중략) 처음엔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안한다고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한 번 해봐라. 사람이 정체

하면 안 된다. 기죽지 말아라.’ 이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참여자 10)

3. 여성장애인의 복지사업 이용 어려움

가. 남성중심적 기관운영

여성장애인들은 남녀통합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남성

중심적 기관운영을 꼽았다. 남성중심의 운영이 일반적인 남녀통합 장애인복지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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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만의 특수한 욕구나 실제 여성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양육부담, 가사의 

어려움 등을 깊게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인 부부 역할 및 가사분담

의 변화로 복지관에서 자녀양육과 가사 관련 사업을 성별구분 없이 운영해야 한다

는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 여전히 여성이 자녀

양육과 가사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이야기 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

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

을 고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복지관을 신뢰

하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 자체가, 사실은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예 생각하

시는 것 자체가 여성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과, 그냥 전체를 놓고 구상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니까 저희 (성프란치스꼬)복지관에 계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남자선생님이라도 마인드 자체가 벌써 다르거든요. (중략) 근데 일반복지관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남성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생각조차도 못해요. 뭐, 

자녀양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있지만, 약간 여성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진 않죠. 

[가사, 자녀양육 관련해서도 장애인 성별을 구분해서 프로그램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이 많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오면 그렇진 않잖아요. 실제론 여자가 하는 거고... (참여자 

1)

여성을 위한 시스템들로 돌아가는 것들이 저에게 편안함을 줬어요. 어떻게 앉고,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자체가 아 여성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아 여성에게는 어떤 프로그

램과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나 고민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외려 더 여기에 맡길 수 

있겠구나. (참여자 5)

기존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 대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의 수가 적어 프로그램을 통합하거나 폐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

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여성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자가 모두 여성장

애인이기 때문에 욕구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게 거기는 대단위로 하니까 숫자 면에서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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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업을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할 거야~ 특화사업을 꼭 할거

야 라고 하지만 이게 횟수를 거듭하고 수요를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결국은 폐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중략) (이용자가 적은 사업들이)통합됨과 함께 흐지부지 되거든요 이 사업이 

그냥 두루뭉술해져버리는.. 잊혀지지 않을까하는... (참여자 6)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은 짤 없이 저희는 이래서 못합니다. 딱 끝나요. 여성장애인이 꼭 

아니더라도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너무 소수라서 안해주는..] 통보식으로 딱 끝나버리는 

거죠. 여기는 소수의견도 다 수용이 되는게 장점인거죠. (참여자 6)

나. 장애유형ㆍ정도에 따른 제약

참여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과 함께 복지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어려움을 경험했다. 특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기관에서 

다양한 장애유형의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

문이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은 한곳으로 

유일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제한적이고 프로그램을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운영

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었다.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지

만 자신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애 종별 전문 장애인복지

관을 이용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눈이 특별히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랑 스터디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을 하고. 저도 요즘 PT받는 거나 이런 것들 다 해봤거

든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그런 것도 해보고 뭐... 하여튼 뭘 배운다고 할 경우에는 

같이 눈이 나쁜 사람들끼리 하는 게 편하기는 해요. (참여자 2)

만들기를 해도 몸을 쓰는 운동을 해도 농아인들은 항상 빠르고. 지체장애인들은 몸을 

쓰는 부분에서는 느린데. 또 소리를 들어서 빨리 진행하는 부분은 농아인보다 지체장애인

이나 시각장애인들이 더 빨라요. (중략) 가끔 연락이 와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

다, 하고. 그런데 저희는 소통하기 위해서 수화통역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화통역사 있냐고 물어보면 복지관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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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1)

또한 장애유형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되거

나, 참여하더라도 원활한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일부 참여자는 중증장애

인 이용자 대상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눈높이가 좀 있잖아요. 중증이 있고, 그 중에서도 상급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중략) 

일대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에 애들 세 명 이렇게 하시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 입장으로써는. 일대일이 아니어도 중증 애들도 할 

수 있게끔. 안 되니까 복지관을 다니는 건데. (참여자 17)

다.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지원부족

참여자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관 및 사업이 있어도 장애인대상 기관

이 아닌 경우 충분한 장애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경험을 말했다.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기관 측에서는 이를 당황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관이 아닌 경우 비장애인 중심의 운영과 기관 종사

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장애인 이용자 지원에 대한 고려와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참여자들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여성대상 사업

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상담을 해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같은 거를 아예 생각해본 적 없는 거 같아요. (중략) 

그래서 별 거 아닌 건데도, 저희는 당연히 요구하는 건데 보면은, “어우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무리한 걸 요구하나? 할 만큼,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고마워하는 분위기? 그래서 아우, 이런 분위기면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중략) 상담을 해봤다가, 전화만 해보고 안 되니까 끊어버리고.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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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비스 양 부족 및 운영시간의 제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망라하고, 여성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운영시간 등을 한계점으로 꼽기도 했다. 서비스 양이 적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

지 못하거나,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전화를 했더니 프로그램 벌써 꽉 찼다고...안 된다는 거에요.(중략)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못 받는다고. (참여자 8)

집에 와서 해주는 건 그렇고...영등포 복지관은 그 있는데...사람이...실제가면 한 2년 기다

려야 되고.... (참여자 9)

또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평일 낮 시간에 집중되어 있어 일을 하거

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평일 낮 시간 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 주말 프로그램 이용욕구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시간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

의 개인 일정에 맞춘 서비스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나도 못해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저는 안 맞았어요. 이 일자리를 하다보니까 오후시간

이 거의 다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제가 딱 일하는 시간이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저한테 계속적으로 와서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저도 하고 싶어요. (참여자 14)

주말프로그램은 어쩌다 연간프로그램 한두 개, 크리스마스 시즌 맞춰서 하나, 이런 식으로 

밖에 없다보니까 고런 것만 애랑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참여자 1)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몰리다보니까 저는 

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거죠.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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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바람

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여성장애인들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지역 내 건강관련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애인 대상 이용시설이 아닌 경우,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고, 장애인의 이용을 꺼려

하는 것을 꺼려했다. 최근 보건소에서 장애인 대상 건강ㆍ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이 짧아 여성장애인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그 외, 경제적 부담, 비장애인의 시선 등으로 인해 건강관련 

시설의 이용을 어려워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려면 보이는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집근처에서 하려면. 그러

면 그 동작을 다 설명을 해줘야 하고, 선생님이 너무 난처해하면서 진짜 곤란하다는 듯이 

그래갖고 제가 몇 번을 시도해봤다가... 장애인 할인제도가 있고, 구민지역센터에서 할인

이 되면 뭐해요. 어차피 서비스를 못 받는데 할인 안 받고 안하는 데 낫지. (참여자 2)

그리고 솔직히 장애 있으면요, 헬스장 가는 것도 못가요. 그것도 사치예요. 그것도 사치라

고. 그 PT 받는 돈도 엄청나고, 그리고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운동 하는 게 

제일 좀 불편해요. (참여자 5)

장애인들은 헬스클럽엔 못가잖아요. 런닝머신도 못타고 위험하다고 안 된다 그러고. 그래

서 보건소에 가서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중략) 운동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하려

고 테스트로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것도 짧게만 하고 끝내더라고요... (참여자 13)

일부 참여자는 건강관련 프로그램만을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 보다 동료 여성장

애인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여가ㆍ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건강지원사업 운영방법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직접 활동을 지원하거나,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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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제공하여 소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건소를 가려면...사람이 너무 많고...순서를 기다려야 되고...[여성장애인복지관은 우리

가 우선순위니까...] 여성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접근성이 보건소보

다 복지관에서...복지관에 온 상태에서 이것도 받고 다른 프로그램도 받으면서 사회화가 

될 수 있는데 보건소를 진짜 순차적으로 들어갔다 예를 들면 15분 딱 하고 집에 가버려야 

돼요.(참여자 6)

그니까 집에 와가지고 꼭 기구가 있어야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바른 스트레칭을 

가르쳐줄 수 있고, 좀 이제 몸도 건강하고 미적으로 예쁘면 더 좋고. 그런 걸 좀, 여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출산 이후에 망가진 몸도 관리해주면 좋고... (참여자 2)

그리고 방문이 아니어도 장소를 진짜 대여해주는 것도 너무(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1) 

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상생활 건강과 장애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

를 얻고 싶어 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임신ㆍ출산, 노화 등으로 인해 장애가 심화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방법 및 건강관련 정보를 전문가나 선배 여성장애인

에게 얻기 원했다. 또한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 외부 병원에서 이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큰 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참여자도 나타났다. 

소아마비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뛰어다녔어 이러시지

만 생애주기별로 노화가 오게되고... 그분도 처음에 뛰어다니셨대요. 목발 짚고 날라다니

셨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게 되는 그 과정이 다 똑같이 보여지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조금 전문스럽게 관리하고 알려주는 그런게 있으면 좋은데, 선배들의 이야기

라던지 아니면 의료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복지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가면서 장애인들이 임신 출산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손을 덜 쓸 수 있고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도 웬만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해서...왜냐하면 저도 알려주신 건 기관이거든요. 자꾸 그렇게 해주셔서 

몸 관리를 좀 할 수 있게... (참여자 6)

요리를 해도 얼마만큼 영양가가 있는 요리인지 대충하는 건지 막하는 건지 그런 게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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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이왕이면 요리를 할 때 보양식이든 충분히 영양가를 줄 수 있는 요리를 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11)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자세도 안 좋으니까 어깨, 등, 그런 데가 안 좋잖아

요. 대다수가요. 도수치료 하러 가면 정외과 너무 비싸고. (참여자 13)

나. 일하는 삶에 대한 욕구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았다. 여성장애인에게도 일하는 삶

은 기쁨이고,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수급권 유지를 위해 취업을 포기하고 있었다. 

여성장애인들은 수급권을 포기할 만큼 높은 소득을 만들기 어렵고, 직업을 갖더라

도 강사와 같은 소수 직종 외에는 근로소득이 책정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다.

안돼요. 신랑이 벌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중략) 수급자들은 

이게 너무 까다로워서... (참여자 5)

4대 보험 관련 없는 강사파견이나 뭐 이런 걸로 연결해주지 않으면은...(일을 할 수 없어

요.) (중략) 그러니까 작든 크든, 제 일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쁨인데. 그런 걸 찾아내

버리잖아요 정부에서. (참여자 2)

예, 그러니까 자기가 벌면 소득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6인 가족이면요, 189만원이에요. 

정부에서 정해놓은 게. 6인이 18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으면 거기에서 만약 

생계를 포기하는 거죠. 넘고 하면 240만원 까지 벌면, 다른 거 주거비나 애들 교육비, 

생계비도 포기하는 거예요. (참여자 5) 

일은... 하고 싶은데, 저도 수급자라 선뜻 하기가... 탈락될까봐. 그래서 아직 찾아볼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일해서 그만큼 기대를 못 미칠 것 같아요. (중략) 

4대 보험 안 들어간 걸 알면 하고 싶어요. 수급만 탈락 안 된다면. 저는 신랑을 내보내고 

싶은데, 그런 걸 몰라서 못 내보내고 있어요. (참여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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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들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근로능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

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일자리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되어 교육을 받은 장애인의 직업전문성과 경쟁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자 6의 경우, 여성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

한 경험이 있는데,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었다고 이야기 했다. 참여자 14의 경우 장애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직업을 연계

해야 하고, 효과적인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수님들이나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었죠. 정말 신랄하게 딱딱 찝어주셔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딱 하기 전에 여기서 제대로 두드려맞고 나가니까 

나갔을 때 이게 훨씬...그 때 혼나길 잘했구나. 지금 나와서도 이렇게 힘든데, 그 때 좋은 

말만 들었더라면 아마 자괴감 많이 들고 아마 그만뒀을텐데. 그 때 정확하게 몇 번에 

거쳐서 말을 해주셨어요. (참여자 6)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죠. 그런 분들에게 맞게끔, 우리 장애에 맞게끔. 일을 주면 나름대

로 다 하잖아요. (중략)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자격증 따는 

것까지 짜고 그게 일자리까지 연결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참여자 14)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근무시간이 길지 

않고 노동 강도가 적절하며, 휴게시간이 충분한 일자리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아주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이 좀 약해요. 이 몸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가장 최상의 

조건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만족하세요?] 예를 들어, 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은 그만큼 

또 쉴 수 있어요. 컴퓨터로 계속 시간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시간 조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 (참여자 11)

저는 그냥 만족해요. 왜냐하면 너무 내 몸에 지나치게 힘이 든다면 못하겠지만... 제 시간하

고 나머지 4시간 쓸 수 있고. 가서 강도 높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맞춰서 해주시는 

것 같아서. (참여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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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산ㆍ가사ㆍ양육에 대한 지원욕구

여성장애인들은 출산, 가사, 양육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다. 특히 전문성이 보장

된 산후조리서비스를 원했는데, 기존에 공공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산후조리 서

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이 한정적이고, 서비스 만족도 역시 높지 않아 개선을 

필요로 했다. 

둘째 때. 제가 둘째 딱 출산할 때 생긴 제도여가지고...(웃음) 한 삼년정도 받았는데, 그것도 

저는, 그게 원래는 되게 많이 지원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왜냐하면 너무 대기자가 

많고, 나는 그나마 장애에서 경미하다는 거예요. (참여자 1) 

(보건소 산후조리서비스는)일주일에 3시간씩 해갖고 한 달에 60시간도 안했던 것 같고. 

근데 비추미(삼성생명)는 아홉시에 오셔갖고, 여섯시 퇴근인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 쭉. (중략) 진짜로 정말 너무 완벽한, 장애인한테도 뭐 새터민한테도 진짜 맞춤형으로 

해주시고, 장애인이라는 걸 보고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시지도 않았고. 정말 숙련된 분들이 

오셔갖고... (참여자 2)

또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은 비교적 많지만, 장애인 부모를 가진 아동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고 이야기 했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학업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났으며, 여성장애인복지관 

내에 이용자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를 필요로 했다.

수급자 여부(만 고려해요.). 엄마아빠 장애인인 거 이런 거랑 관계없고, 없고. 수급자 사정

의 여부와 오로지 실력으로만 하는 건데... [부모의 장애 유무로 고려해주는 건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참여자 2)

그래서 약간 장애부모의 비장애인 자녀를 교육시킬 때 진짜 어려움이 많은 거 다들 아실 

거잖아요, 이미 키우셨던 분들도 이해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교육비를 뭐, ‘사교육 

시장을 없애자’ 취지는 좋지만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수능이 없어질 것도 아니잖아요. (중

략)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집 근처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바우처사업이 필요해요.) 절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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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진짜 너무 절실히 필요해요 지금. (참여자 2)

키울 때는 엄마가 힘들 것 같아요. 놀아주지도 못하고. (중략) 가정일이든 뭐든 다 힘들어하

고. 신랑한테 해 달라 하면 짜증내고,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힘든 게 가사일이나. 아이 

양육하는 게 가장 힘든 거 같아요. (참여자 13)

애들이 자주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왜냐하면 저희 애들이 좀 심하게 그래가지고 여기 

대기실이 너무 좁아요. 근데 대기실에서 한참 기다리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주차

장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16)

라. 같은 지역에 사는 또래 여성장애인 간 자조모임 활성화

여성장애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또래 여성장애인들과 교류하고 싶어 

했다. 참여자들은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성 장애인복지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과, 지역 

내 여성장애인 간 네트워킹의 부재를 느꼈다.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 여성장애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으며, 지역 안에서 여성장애인

들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모임을 갖기를 원했다.

뭐, 그 모든 모임이 사실은 다 지역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종별복지관이

나 이렇게 멀리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지역에서는 없기도 하고, 있어도 가면 너무 뻘쭘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중략) 그러니까 무슨 교육프

로그램이 하나 있어, 그래도 막 검색하면 결국은 두 시간 씩 걸려도 거길 가게 되는 거예요. 

(중략) 그런데 요런 게 동네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참여자 

1)

저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에 사니까, 은평구에 어떤 장애를 가진 어떤 엄마들이 사는지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복지관에 왔는데, 우연히 집 근처라고 그러면 되게 반갑거든요.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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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도 금천구인데, 없어요. 여기 금천구거든요, 여기도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이요, 

없어요. (참여자 5)

아, 아까 (복지관에서)만난 분도 금천구에서 오셨는데 서로 모르시더라고요.(참여자 1) 

(웃음)모르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참여자 3)

여성장애인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역할로서, 권역별 여성

장애인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사업의 중복을 고려한 특화사업을 계획하는 것을 

제안했다. 즉, 지역의 여성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분배하여 

여성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지역 여성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모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했다. 

성프란이 컨트롤 타워가 되가지고 특화사업을 몇 개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모아서 

권역별로 관리체계를 해주시면...컨트롤 타워가 하나 딱 있어서 중복없이 해주면....[여

성장애인사업을 하면 여기서 운영의 노하우라던가 그런걸 전해줄 수 있겠네요.] 성프란

치스꼬 복지관의 사업 중심이 살짝 흔들리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성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여기 하나라도 있어서 여성장애인특화사업을 고민

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걸 고민할 수 있는 복지관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6)

학령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교류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했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들 간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의 네트워킹 

필요성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참여자는 ‘또래지원사업’을 제안하며 비장애

인 학부모와 보다 안정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하기를 원했다. 

애기 키우면서 힘들었던 거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습적인 거를 같이 고민해볼 수도 

있고,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지를 대해서 의논해볼 수도 있고,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걸 팁을 줄 수도 있고..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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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학교에 갔을 때 장애 엄마들이 학교 그 학부모들이랑 소통할 때, 그 어려움도 진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정말...(좋겠어요.) (참여자 2)

그런데 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게 뭐냐면, 아이의 친구 엄마랑 친해지니까 완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전화가 와요. ‘언니 같이 갈래?’ 그러면 

활동지원인 선생님은 없어도 돼요. 함께 가고, 그것도 또 같은 반이야. 그러면 가서 써줄 

거 다 써주고. (중략) 활동지원인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또래엄마들을 멘토·멘티

도 좋고, 아니면 그냥 또래지원단 이라던가. 그런데 그 친구가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요런 사업들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참여자 1)

마. 긴급지원 및 안전귀가 욕구

여성장애인들은 생활 속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긴급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주거지나 

개인적인 상황(1인 가구거나, 남성 가구원이 없는 경우 등)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긴급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원인력이 사회복지사 등 

신원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하고, 여성장애인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게 오시는 분들의 신원이 명확하다, 라는 걸 알면.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나의 대한 

정보 유출이잖아요. 이 집에 시각장애인이 사는데, 여기 가봤더니 ‘남자가 없어.’ 라던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누출이 되더라도 안전할거라는 단서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럼 선생님들은 이런 긴급 돌봄에 대한 욕구는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실수로 전등이 깨졌어! 허... 그럼 순간 완전히 멈추거든요? 계속,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순간 발을 다치니까. (참여자 1)

또한 긴급지원서비스에 여성장애인 귀가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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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들은 휠체어나 케인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가 잦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범죄피해 가능성

이 높은 늦은 저녁시간대에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그 저는 안심귀가서비스 같은 거... 이게 여기에 좀 해당이 됐으면...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엔 캐인을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신분노출이고, 타겟이 되거든요, 범죄에. 

그래서 시각장애인여성분들이 밤에 캐인 짚고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납치당하기도 

하고 성추행도 되게 많이 당하세요. 그래서 진짜 택시타고 집 앞에 내리는 것도 일반 

바우처 택시를 타도 되게 두려워해요. 집 앞에서 안 내리고 일부러 조금 떨어져 있는 

데서 내리세요. 그리고 택시 간 다음에 들어가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참여자 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분석결과 여성장애인의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을 중심으로 

여성장애인이 느끼는 여성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의 필요성, 한계, 개선방안을 

알 수 있었다.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부터 살펴보자면, 여성장애인들에게 여성장애

인복지관은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여성장애인복지관에

서 그들은 공감과 지지, 사회적 억압으로 부터의 자유를 경험했다. 여성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에 노출되고, 사회 속 ‘주류’로서 활동한 경험이 없던 여성장애인들

은 알음알음 찾아온 여성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들의 욕구를 자유롭게 이야기 하며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은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삶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장애인 동료들을 

만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과거 우울했던 감정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삶의 활력을 얻었다. 가족차원으로는 여성장애인이 가지고 있었던 양육 및 가사에 

대한 부담을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덜어낼 수 있었고, 부부관계 지원프

로그램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사회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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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문화ㆍ여가활동, 취업프로그램, 봉사활동에 참

여하면서 사회 일원으로서 자기 효용감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성장애인들이 복지사업 이용에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 그 

이유는 기관의 시스템과 서비스 운영방식, 인식부족 등 때문인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존의 남녀통합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남성중심의 시스템과 여성장애

인의 욕구를 소수로 두는 운영방식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없었다. 장애인 대상 복지기관이 아닌 경우, 여성복지 사업운영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여성장애인을 배제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또한 여성 장애인복지관이 한곳이기 때문에 이용자 다양한 

장애특성에 대한 고려가 어렵거나, 필요한 서비스의 양이 부족해 대기 시간이 길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고정적ㆍ제한적인 문제점도 나타났다. 

연구결과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요구하는 개선방안은 다양했다. 건강한 삶, 일하

는 삶을 꾸리기 위한 지원을 원했고, 출산ㆍ가사ㆍ양육에 도움받길 원했다. 또한 

이웃에 사는 또래 여성장애인들과 지역에서 어울리고 교류하길 원했으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보호받길 원할 때 안전한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자 했다. 이는 

여성장애인이기에 필요한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또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었다. 건강을 유지하고, 일 하는 기쁨과 성취를 누리며, 가족ㆍ이웃과 함께 지역사

회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을 알아보고 

여성 장애인복지관과 여성 대상 복지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제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여성장애인들은 이용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그

리고 이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용성, 효과성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기관의 운영방식과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깊게 고민하는 기

관 전반에 대한 만족이었다. 또한 여성장애인에게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으로 권하

고,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 종사자들은 여성장애인 개인과 

가족, 그를 둘러싼 사회까지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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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에게 

여성장애인 복지 욕구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은 일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을 소수로 대하며 사회에 존재

하는 불편함이나 차별대우 등이 복지관에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사회전반에 존재

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장애인복지관 안에서도 재현되는 것이다. 

향후 장애인복지관은 사업내용과 구성, 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 지역내 여성장애인

이 보다 역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장애인복지관은 단순히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

라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그를 둘러싼 사회를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임을 기관에서는 알아야 한다. 향후 같은 경험을 가진 여성

장애인들이 공감대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자조집단 만들기나 네트워

크 사업 등 각 복지관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이 전국 2개소에 불구하고, 일반 장애인복지

관에서 여성장애인 대상 사업이 소수인 것을 고려했을 때, 여성장애인 대상 복지사

업의 양적, 질적 확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여성 장애인복지관의 증가가 우선적으

로 고려되면 좋겠지만, 다른 복지기관에서 여성장애인의 존재와 그들의 특수한 

욕구들을 사업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복

지 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이겠지만, 사업운영에 다양한 장애유형ㆍ장애정도ㆍ이용

자의 연령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를 평일저

녁, 주말까지 확장하고 권역별 서비스 공간을 마련한다면 이용을 원하는 참여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는 인터뷰 참여자의 구성에 다양성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의 장애유형은 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로 구성되어 내부

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진 여성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또한 인터뷰 

일정이 평일 낮 시간대인 관계로, 직장을 다니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

인의 참여가 어려웠다. 또한 연구참여자 집단을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욕구와 경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초점집

단면접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게 되었고, 복지관의 역할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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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도 한계로 작용하였다. 향후 후속연구에는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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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Female Disabled People's 

Welf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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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using 
welfare cente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o suggest ways to 
promote welfare program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applied and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by recruiting 17 women with disabilities who had 
experience using women's welfare centers through intentional 
sampling. As a result, the women's disability welfare center was not 
just a service for women with disabilities, but a space for empathy and 
support from each other and freedom from social oppression. In 
addition, women with disabilities attending welfare cente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re experiencing positive changes at the individual, 
family and social levels.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has problems with the system and operation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needs of women with disabilities. The optimal 
space for meeting the needs of women with disabilities was women's 
welfare center. If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professional welfare center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welfare servic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by expanding support for 
health, occupation, childbirth, housework, and nurturing and 
promoting networking with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ir local 
communities.

Keywords: Women with Disabilities, Female Disabled People's Welfare 
Centers, Experiences of Welfare Center, Role of Welfare 
Center

투고일: 2020.02.13.      심사일: 2020.02.17.      게재확정일: 2020.03.09.

* MA studen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연구방법논총 제5권 제1호 목차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의 조절효과에 따른 상호작용활동의 한계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전략에 관한 연구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가상사실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
	Ⅲ.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에 대한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우울증 사병탐지를 위한 벤더게슈탈트검사의 효용성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방법
	Ⅳ. 결과
	Ⅴ.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여성장애인전문복지관 이용경험 연구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